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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그동안 도기장군은 시대별로 도기를 집성 연구하는 과정에 포함되거나·

중 근세 자료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다른 재질과 시· .

대 도기장군의 원형인 고대 도기장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이에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시기나. ,

국가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

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한 연구와 출토 자료에서 발견되는 흔적 등을

검토해본 결과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은 동체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작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동체부 형태는.

시간성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구경부 형.

태 견부와 저부 형태 동최대경과 경경의 비율도 함께 분류하였다 그리, , .

고 이를 조합하여 모두 가지의 형식으로 분류한 다음 각 형식의 시기11 ,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대 도기장군의 변천은 단계로 구분되었다 단계는 도입, 3 . Ⅰ

기로 제작 과정이 복잡한 형 양측면 둥근형 의 도기장군이 가장 먼저, A ( )

확인된다 그 다음 양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형 도기장군의 특징을 따르. A

되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형 양측면 편평형 의 도기장군이 등장한다, B ( ) .

단계는 성행기로 형과 형이 이어지면서 양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특, A BⅡ

징을 따르지 않고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형 한측면 편평형 의 도기장C ( )

군이 제작 사용되어 다양한 형태의 도기장군이 공존하게 된다 단계는· . Ⅲ

쇠퇴기로 더 이상 형의 도기장군이 나타나지 않으며 형의 도기장군만, A C

제작 사용된다· .

그리고 국가지역별로 형식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주로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 사용되었다 반면· .

신라 가야 권역에서는 제작기법의 단순화와 사용 방식의 차이로 인해 견·

부와 저부가 원통형을 눕힌 것 같이 직선을 그리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

이 넓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 사용되었다 한편 유공장군으로 분류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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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Bb 2형식의 도기장군은 영산강유역에서 발견되는데 백제 중심 지역,

에서 제작 사용되던 가 형식의 도기장군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과정에· Aa 1

서 생겨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출현하는 도기장군은 가 형식의 백제 도기장Aa 1

군으로 중국의 견형호 제 류 형의 이른 시기 것과 유사하다 견형호가, 1 A .

일상용기에서 점차 도례기로 변화한 것을 고려하면 백제에서는 일상용기

로 제작 사용된 형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견· .

된 도기장군을 살펴보면 형태적 특징 상 백제 도기장군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발견되는 유공장군의 경우. , 백제에서 도기장군을

제작사용하고 있던 영산강유역과 달리 일본에서는 형태를 모방할 대상이 존·

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산강유역의 유공장군이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것으

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출토 유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백제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

서 액체를 저장 운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을 사용한 반면 신라에서는·

부장하는 음식을 담는 용기 즉 제기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

중요 유적과 유구에서 출토되며 운반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므로 제사에,

사용되는 물이나 술을 포함하는 특별한 액체를 멀리서부터 운반해오는 목

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는 고신라의 도.

기장군과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 운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

이 사용되었으며 크기가 다양해지고 이전 시기만큼 중요 유적과 유구에,

서 출토되지 않아 특별한 액체가 아닌 다른 액체도 담게 된 것으로 판단

하였다 통일신라시대 후엽부터는 다른 형태 재질의 병이 제작 사용되면서. · ·

장군의 쓰임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다 세기 후엽부터 도기장군. 12

이 다시 토광묘의 부장품으로 발견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양상이 조선시,

대까지 이어진다.

색인어 장군 도기장군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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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Ⅰ

장군은 횡방향으로 긴 형태의 동체와 그 가운데에 구연부가 있는 병으

로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해 횡병 장병 장본, ( ), ( ), ( 1),

2)3) 장분), ( )4)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똥 오줌 거름 등. , ,

을 나르는데 사용되어 똥장군 오줌장군 거름장군 으로도 불리어 왔다‘ , , ’ .

장군은 목기 도기( ), ( )器 陶器 5) 자기 로 제작되었다 먼저 목기장, ( ) .器

군은 도기장군과 함께 근래까지 민가

에서 물 술 똥 오줌 거름과 같은, , , ,

액체를 담는데 사용되었다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근1991).

래의 목기장군 모습은 비교적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쉽게 썩는 재질적.

특성 때문에 원래 모습이 어떠하였는

지 확인할 수 없다 기록을 통해서나.

마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수원화성,

1) 10 1 22 .年 大 陶『 』 … .

. . . . f陶器 或蛞芗漏襺贻 觟谦袲潔襺胃 觧趒 裍襍膭覿萚 誂蝋螽蠃膩凢
.覿脲 …

2) 27 7 2荃褒葒錄 卷 年 蚰 蜩肃裨 大襦荐鞺葥各薺及大襦荐『 』 … 蟴膩【蟴膩,

, , , .襍器 賊蔒鈴 膠蛞口 荱贅蟴膩 葟艃可蒺。】 …皷
3) 에서 은 길거나 횡이라는 말과는 무관하지만 과의 음운이 동일하蟴膩 蟴 蠃

므로 오기 이거나 음만을 차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송윤정( ) (藕記

2012).
4) 405 28 6 23 ,萈袚蚭螔記 訵 菗褒 年 蜗 蚰 螔 葆蓯螔蟋膩裦開褣萚 蛞膬『 』 …

,芩艔蝠肫 裍襍荓茻蠃至 , , ,芓葟介覿脲艃 蝢諵考衔例 謡襱蠇庚菴年 蟀舆局裒

, , , · · ·各艌荓納陶器 覲莡蠑減 蝢其襦膬芩艔荓虑 襴 膁 藦豩 蠃至 ,等各蓛器聖 俱

, , .蝋衒減貣錄 茶訵螐讈 分聒羫謚蝁 …
5) 본고에서는 도기 를 고려시대 이후 제작된 자기와 비교하여 태토 유약 굳기‘ ’ , ,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경기도자박물관 가마 안에서 소성되어 매우 단( 2008),

단하고 선사시대의 토기 와 구분되는 질그릇 윤용이 강경숙( ) ( 1991; 2012)讀器

으로 정의하였다.

도면 화성성역의궤 목기장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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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조 과정을 적은 화성성역의궤 에 그 모습이 실려( )贫茱茱蔨蜹軌『 』

있다 도면 이에 따르면 목기장군은 도기장군이나 자기장군과 달리 깨( 1).

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사장에서 물을 져 나르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자기장군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부터 분청사기와 백자로 제작되었다.

수량이 많지 않고 편년자료가 소수여서 그동안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

지 못하였으나 최근 최남미 에 의해 조선시대 자기장군의 변천 기, (2014) ,

원 사용문제를 파악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에 따르면 조선시대 자기, .

장군은 삼국시대 백제 장군에서 기원하였으며 제사에 필요한 제주, ( ),裍襍

진유 강심수 를 저장 운반하는데 사용되었다( ), ( ) · .観蛥 江葖莤

도기장군은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근래까지 사용되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소멸하지 않고 확인된다 그러나 어디서.

기원하였는지 제작기법이 단순하지 않고 기형상 보관이 어려운데도 왜,

사용되었는지 등의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사례는 꽤 많이 있었지만 출토지가 명확한 사례가 매우 적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다행히 최근 발굴 자료가 증가하여 도기장군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수량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발굴 자료의 증가에 힘입어 최철희.

서현주 송윤정 최남미 정춘택 등에(2004), (2006), (2012), (2014), (2017)

의해 도기장군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

들이 도기장군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도기를 집성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 장군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변천이나

기원 사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중 근세, . ·

자료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다보니 최철희 송윤정 정춘( 2004; 2012;

택 다른 재질과 시대 도기장군의 원형인 고대 도기장군에 관한2017),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고대 도기장군은 장군의 기원과 사용.

문제를 풀어낼 열쇠이며 목기 자기장군 또는 중 근세 도기장군의 계통과, · ·

변천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

자는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고대 도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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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천과 국가별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와 관,

련된 기원과 사용문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1.

도기장군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대별로 도기 자료를 집성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 장군이 포함,

되어 간략하게 형식분류되거나 변천 및 사용문제가 언급된 경우이다 최.

철희 는 고려시대 도기의 형식을 분류하고 변천을 살펴보는 과정에(2004)

서 나말여초기부터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도기장군 점을 기형의 측면12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형식은 양측면이 모두 둥근 것 형. A , B

식은 양측면이 모두 편평한 것 형식은 한측면은 둥글고 다른 측면은 편, C

평한 것이다 그는 나말여초기 유적에서 도기장군이 확인되기 때문에 삼.

국시대와 나말여초기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장군이 계승되었다고 파악하였

다.

서현주 는 영산강 유역의 토기의 변천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삼국(2006)

시대 백제에서 확인되는 도기장군 여 점을 연구하였다 그는 동체부의20 .

형태에 따라 견부와 저부가 둥근 편이며 양쪽 측면이 둥글게 처리되어,

원저호의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을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견부와 저부가A .

편평하며 한측면이 편평한 것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형 중에B . A

서도 양측면이 둥글게 처리된 것은 형으로 한측면이 편평면에 가까운a ,

것은 형으로 세분하였다 형 중에서 구연부가 긴 편이어서 호의 분위b . Aa

기가 남아 있는 것을 이른 것으로 보았으며 점차 구연부가 짧아지며 동,

최대경에 비해 동체고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형이 점차 형으로. Ab B

변한다고 추정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에서는 백제 한성기 완형 유물을 일괄 정리하(2013)

는 과정에서 백제 한성기에 출토된 도기장군 점을 기형의 측면 형태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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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형식분류하였다 형식은 횡장형으로 점 이 분류된다. , 10 (50%) .Ⅰ

형식은 편구형으로 점 이 분류된다 형식은 편면형으로 점, 5 (25%) . , 5Ⅱ Ⅲ

이 분류된다(25%) .

최남미 는 조선시대 자기장군의 기원을 추정하기 위해 도기장군(2014)

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기장군의 사용과 변천을 간략하게나마 살

펴보았다 그는 삼국시대 도기장군이 출토되는 유구가 분묘 제사유구임. ,

을 미루어볼 때 주로 음식 저장용 부장용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

라고 보았다 또한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 백제와 신라의 도기장군 간에.

차이가 있는데 백제의 도기장군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반면 신라의, ,

도기장군은 형태에 있어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통일신.

라 고려시대 도기장군은 자료가 많지 않으나 삼국시대부터 생산되던 도~ ,

기장군의 기형이 이어지면서 한측면이 편평한 원통형 동체를 가진 도기장

군이 제작되기 시작한다고 판단하였다.

정춘택 은 조선시대 전기의 분묘에서 출토된 도기를 편년하면서(2017)

도기장군 점을 측면 중 제작 시 저부와 폐쇄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69

여 총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제작 시 저부가 폐쇄부보다.

긴 형은 충청도 지역에서 폐쇄부가 저부보다 긴 형은 경기도 지역에A , B

서 저부와 폐쇄부의 길이가 비슷한 형은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 C

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제 기 세기 후반 세기 전반 에 형이. (15 ~16 ) A ,Ⅱ

제 기 세기 후반 에 형이 주로 출토된다고 보았다(16 ) B, C .Ⅲ

둘째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작 과정, .

을 복원하는 연구는 주로 도예 전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상아(

이은주 고고학적으로는 이기길 이 처음으로 유물 관1996; 2004). (1991)

찰을 통해 제작 과정의 복원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측면이 편평한 도기.

장군을 복원하는 데에만 그쳤으며 발굴 자료가 아닌 소장품을 연구대상,

으로 삼아 제작 시기가 불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임승덕 은 백제 사비기 타날문토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하는 과정(2011)

에서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백제 사비기 도기.

장군은 우선 평저상태로 제작된 다음 점점 좁게 말아가면서 조임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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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윗부분의 공간을 완전히 메운다 그 다음 장군의 구연부를 부착할 위.

치에 구연부 너비 또는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손을,

넣어 편평한 저부를 원저로 변형한다 마지막으로 별도 제작된 구연부를.

동체부에 부착한다고 설명하였다.

송윤정 은 화성 가재리 유적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전기의 도기장(2012)

군을 관찰하여 제작과 관련된 속성을 도출하였다 화성 가재리 유적 출토.

장군에서는 동체부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일면폐쇄법과 양면폐쇄법이 확인

되며 동체부의 열린 면을 폐쇄한 방법으로 원판폐쇄법과 회전조이기법이,

사용되었다 구연부는 별도로 제작한 다음 동체부에 접합하는 분할성형법.

이 전적으로 행해졌으며 구연부와 동체부를 접합하는 방법으로는 동체부,

를 원형으로 도려낸 뒤 그 위에 구연부를 접합하는 방법과 동체부를 원형

으로 절개한 뒤 이를 끌어올려 접합하는 방법이 확인되었다 또한 도기장.

군을 측면 형태에 따라 좌우대칭형 좌우 비대칭형으로 좌우대칭형을 다· ,

시 좌우 측면 형태가 직선인 것과 곡선인 것으로 분류하여 장군의 형태를

정리하였다.

이밖에 삼국시대에 출토되는 도기장군 가운데 하나인 유공장군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유공장군은 도기장군과 같은 제작기법으로 제작되었.

으나 양측면이 편평하면서 유공광구소호와 같이 동체 중앙부에 구멍을,

뚫려 있는 것을 말한다 주로 유공광구소호와 함께 기원문제가 논의되었.

다 기노시타 와타루 는 한반도 출토 유공장군이 형식적으로. ( 2003)職谨亘

이르지 않으며 출토자료가 적기 때문에 일본 스에키 특유의 기형이 역수,

입되어 모방된 것으로 보았다.

노미선 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출토된 유공장군을 검토해보고(2003) ,

고창 봉덕 유적에서 출토된 유공장군을 중심으로 일본 초기단계 스에키

유적의 기원문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는 고창 봉덕 유적의 공반 유물과.

고창지역에서 확인되는 분구묘를 고려하여 스에키 제작기술의 기원지가

고창지역과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서현주 는 삼국시대 백제의 유공광구소호와 유공장군의 출토 현(2011)

황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출현 문제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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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보았다 유공장군의 경우 동체부의 문양을 기준으로 하여 동체부. ,

에 종방향의 돌대가 돌려지고 그 사이에 파상문이 시문된 것 종방향의,

돌대나 침선이 돌려지고 그 사이에 문양이 생략된 것 종방향의 돌대가,

돌려지고 그 사이에 점열문을 시문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동체부.

에 파상문이 있는 것에서 점차 없는 것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유공장군.

의 출현은 백제에서 사용되고 있던 장군에 유공광구소호의 사용방법이 채

용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도기장군은 시대별로 도기 자료를 집성 및 연구하는 과정에

서 함께 연구되거나 제작 과정을 복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삼국시대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면모와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측면이 편평하면서 유공광구소호와 같이.

동체 중앙부에 구멍을 뚫은 형태의 유공장군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 유

공장군의 변천과 출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유물과 함께 대략적으로 연구되다보니 도기장군의 변천과

기원 사용 등을 파악하는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대부, .

분의 연구가 중 근세에 집중되어 있어 장군의 변천과 기원 사용 등을 알· ,

아내는데 기반이 되는 고대 도기장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또한 장군의 기형 변화가 제작기법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제작과 관련된 속성을 형식분류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측면의 형태 또는 구연부의 위치 등으로만 분류해 온 문제점도 확인된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고대 도기장군을 면밀히 검

토하여 제작과 관련된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하고,

자한다 여기에 고대 도기장군과 형태는 사뭇 다르나 같은 방법으로 제작.

되어 고대 도기장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공장군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기별 지역. ·

별 국가별 비교를 시도하여 고대 도기장군의 면모를 파악하고 나아가 고· ,

대 도기장군의 기원과 사용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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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와 방법2.

도기장군은 삼국시대에 등장하여 근래까지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 그.

중 고대의 도기장군은 다른 재질과 시대 도기장군의 원형으로 장군의 기,

원과 사용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

기서 고대 는 마땅히 도기장군이 등장하는 삼국시대부터 대체로 고대의‘ ’

하한인 통일신라시대까지로 한정해야하나 조선시대에 자기장군이 등장하,

기 이전까지 고대의 도기장군이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려시대 도

기장군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지역적 범위는 남한지역으로 한정. ,

하였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신라의 도기장군만 보고되며 고구려의 도. ,

기장군은 알려진 바 없다 그리고 국가 구분이 사라지는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도기장군은 자료 수집의 한계로 남한지역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

대까지의 도기장군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장에서는 현재까지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Ⅱ

까지의 도기장군 자료를 집성해보았다 시기적으로 연구 범위가 넓은 관.

계로 수계나 국가 권역으로 나누어 자료를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편,

의상 현 행정구역인 경기 서울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강원· , , , , ·

제주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보고서에 장군 장군형토. ‘ ,

기 횡병 유공장군 유공횡병 등으로 유물명이 명시된 것을 집성하였다, , , ’ .

한편 도기장군은 곡면이 많은 기형적 특징 때문에 파괴되기 쉬우며 그, ,

로 인해 파편도 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완형은 양측이 폐쇄되어 있어 내.

부를 통해 제작기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파편으로 출토되었을,

때 내부의 제작기법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완형과 파편 모.

두를 검토해보면 도기장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는지 변천이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기장군의 완형.

과 파편 자료 모두 검토하고자 한다 완형과 파편을 합한 출토 수량은 모.

두 점으로 고대 도기장군의 변천과 기원 사용문제를 살펴보기에 적164 , ,

지 않은 수량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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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출토지가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시기나 국가 지역, ·Ⅲ

별 차이를 보여주는 속성을 추출하고 형식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 중.

장군의 제작 과정은 기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형식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작과 관련된 속성을 도출하고 이.

를 조합한 형식분류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작 과정은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한 기존 연구와 고대 도기장군의 완형과 파편에서 확인되는

제작과 관련된 흔적을 검토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작 과정 복.

원을 통해 파악된 속성을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하고 그 과정에서 고대,

도기장군의 시기별 지역별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 나아가 통일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어떠한 형식이 이어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

지 알아보면서 도기장군을 통시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

다.

마지막으로 장에서 장군과 같은 기종이 확인되는 중국을 비롯한 동북Ⅳ

아시아의 자료를 참고하여 고대 도기장군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

리고 고대 도기장군의 크기와 출토 유구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도기장군

의 사용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하였던 도기장군이.

어디서 기원하였는지 제작기법이 단순하지 않고 기형상 보관이 어려움에,

도 왜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 명칭 설정3.

연구에 앞서 장군의 세부 명칭을 정리하고자 한다 호 옹 등과 같은 기, . ·

종은 동체부가 정치 상태로 사용되지만 도기장군은 동체부가 횡방향으로,

회전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바닥에 닿는 동체부의.

일면은 원래는 동체부이지만 실제로는 저부의 기능을 하게 되며 원래 저,

부였던 곳은 동체부의 한측면이 되게 된다 따라서 장군은 제작과 사용.

시의 명칭이 동일 부위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 명칭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송윤정( 2012).

일찍이 일본 학계에서는 장군의 독특한 형태로 인해 혼돈이 있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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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세부 명칭을 설정하였다 일본 스에키 장군의 세부 명칭을 살펴보.

면 크게 구연부 경부 동부 로 구분하고 동부의 양측면을 제작 시 처음, ‘ , , ’

부터 아래에 놓이는 쪽을 하측면 또는 저부측면 그 반( ) ( ),谨謃聋 蠟臠謃聋

대편이 되어 폐쇄되는 쪽을 상측면 또는 폐새측면( ) ( )芟謃聋 诜芾謃聋 6)으

로 설정하였다 이후 일본 스에키 장군의 세부 명칭을 참( 2001).諥螔真実
고하여 송윤정 이 구연부 경부 동체부 로 구분하고 바닥에 닿는(2012) ‘ , , ’ ,

동체부의 일면을 접저면 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양측면은 제작 시 처음‘ ’ .

부터 아래에 놓이는 쪽을 선측면 또는 저부측면 으로( ) ( ) ,苺謃聋 蠟臠謃聋

그 반대편이 되는 윗면을 후측면 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양측면의( ) .趒謃聋

형태가 동일할 경우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선.

후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좌측면 과 우측면 으로( ) ( )褤謃聋 虠謃聋

구분하였다 아울러 장군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 동체부를 폐쇄하기 전 열.

려있는 동체부를 개구부 여기에 덧대어 폐쇄시키는 부위를 폐쇄( ),開口臠

부 로 명명하였다 최남미 와 정춘택 역시 구연부 경( ) . (2014) (2017) ‘ ,诜莍臠

부 동체부 접저면 으로 세부 명칭을 설정하였다 다만 제작 시 처음부터, , ’ . ,

아래에 놓이는 쪽을 하측면 으로 그 반대면이 되는 윗면을 상측( ) ,谨謃聋

면 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동체부도 양쪽으로 나누어 상측면 동( ) .芟謃聋

체 하측면 동체로 구분하였다, .

기존의 연구자들은 바닥에 닿는 부분이 제작 시 동체부였기 때문에 저‘

부 가 아닌 접저면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토기의 세부 명칭’ ‘ ’ .

은 사용 시 정치 방향을 기준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용 시 정치 방향에 따라 도기장군을 구연부 경부 견부‘ , , ,

동체부 저부 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체부의 양측면은 제작 과정의, ’ .

선후관계가 파악되는 경우 제작 시 바닥에 놓이는 측면을 제작 시 저부‘ ’

로 그 반대편이 되어 폐쇄되는 측면을 제작 시 폐쇄부 로 설정하였다, ‘ ’ .

6) 일본 스에키 장군에서의 열려있는 부분 을 닫는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 ) ( )’芾 诜

폐새 와 같은 한자는 우리가 쓰지 않는 것으로 송윤정 은 이를 폐( ) , (2012)诜芾

쇄 로 수정하여 사용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열려 있는 부분을 막는 과정( ) .诜莍

을 폐쇄 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诜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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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諥螔真実
(2001)

송윤정

(2012)

최남미

(2014)

정춘택

(2017)
본고

① 구연부 구연부 구연부 구연부 구연부

② 경부 경부 경부 경부 경부

③ · · · · 견부

④ 동부 동체부 동체부 동체부 동체부

⑤ · 접저면 접저면 접저면 저부

⑥

하측면

( ),谨謃聋

저부측면

( )蠟臠謃聋

선측면

( ),苺謃聋

저부측면

( )蠟臠謃聋

하측면

( )谨謃聋

하측면

( )谨謃聋

제작 시

저부

⑦

상측면

( ),芟謃聋

폐새측면

( )诜芾謃聋

후측면

( )趒謃聋

상측면

( )芟謃聋

상측면

( )芟謃聋

제작 시

폐쇄부

표 연구자별 도기장군 세부 명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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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도기장군 출토 유적 검토.Ⅱ

서울 경기지역1. ·

양주 옥정동 유적1) ( 2012)豈國肫财蛿芈蕍究蚭

옥정동 유적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 , ,

일대에 해당한다 도기장군은 구역 호 주거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2 31 1

도면 유구 내부에는 구들시설이 주거지의 동벽을 따라 자형으( 2-1). ‘ ’ㄱ

로 설치되어 있으며 연도부는 북동쪽 모서리에 마련되어 있다 유물은, .

도기장군 외 완 점 뚜껑 점 시루 점 연질토기편 점이 출토되었다2 , 1 , 1 , 1 .

강화 옥림리 유적2) ( 2012)襦蚖肫财蠒蕍究蚭

옥림리 유적은 인천광역시 강화읍 옥림리 번지에 위치한다 도기390-1 .

장군은 지점 호 토광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평면4 4 1 ( 2-2).

형태 장방형의 토광묘이며 일단굴광되어 조성되었다 북쪽 장벽에 감실, .

이 확인되는데 감실 내부에서 도기장군과 청동숟가락 청동합 철제가위, , , ,

철도자 청동젓가락이 각 점씩 출토되었다, 1 .

남양주 별내 유적 한백문화재연구원3) ( 2012)

별내 유적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덕송리 관전리 일대에 위, ,

치한다 도기장군은 덕송리 지점 호 주거지에서 점 도면 화. 1-1 3 1 ( 2-3),

접리 지점 호 건물지에서 점 도면 이 출토되었다 우선 덕송리6-6 1 1 ( 2-4) .

지점 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남벽에 접하여 구들시1-1 3 .

설이 확인되며 아궁이 구들장 측벽석 배연부 일부가 잔존한다 유구의, , , , .

연대는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뚜껑의 인화문과 완의 형식을 근거로 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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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엽에서 세기 전엽으로 추정되었다 화접리 지점 호 건물지는7 . 6-6 1

총 동이 확인되었으며 주건물 동을 중심으로 하단 양쪽 측면에 동4 , 1 2 ,

전면에 출입문지로 추정되는 건물 동이 위치한다 건물의 변화는 크게1 . 2

차례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초축 연대는 청자의 편년으로 보아.

세기로 추정되었으며 이후 세기대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조선시대12 , 13

초기부터 중기 이전에 해당하는 분청자와 백자가 확인된다.

서울 몽촌토성 서울4) ( 1987·1988)大谷校胚肵館

몽촌토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백제 한성기 토성으로,

년부터 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도기장군은1983 1989 .

년 발굴조사에서 점 년도 발굴조사에서 점이 확인되었다1987 1 , 1988 3 .

년도 몽촌토성 동북지구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한성기 주거지 저1987 ,

장공 옹관묘 토광적석묘가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호 저장공 층에서, , . 1 Ⅲ

출토되었다 도면 호 저장공의 내부 토층은 총 개로 구분되는데( 2-5). 1 6 ,

과 에서만 완형 토기가 출토되고 나머지 층에서는 토기 파편이 출토Ⅲ Ⅳ

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초반으로 추정되었다. 5 .

년도 몽촌토성 동남지구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한성기 주거지 저1988 ,

장공 적석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호 저장공에서 점 도면, . 4 2 (

호 저장공에서 점 도면 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년2-6·7), 7 1 ( 2-8) . 1988

도 몽촌토성 발굴조사 시 출토된 모든 토기 개체들을 몽촌유형과 구의동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기종별로 분류하여 동일 기종 안에서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기장군 점은 세기 중엽부터 세기 중엽. 3 4 5

으로 편년되었다.

서울 풍납토성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신대학교 박물관5) ( 2009; 2015)

풍납토성은 서울시 송파구 풍납 동에 걸쳐 있는 백제 한성기 토성으1·2

로 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도기장군은 차, 1997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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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에서 점 차 점이 확인되었다1 , 17 2 .

풍납토성 차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한성기 주거지들과 수혈건물지 도11 ,

로유구 석축수로 및 유구 성토부 등이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호 주거, , . 3

지에서 출토되었다 도면 호 주거지는 동서가 약간 긴 말각방형의( 2-9). 3

수혈주거지로 유물은 주로 벽면에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

유구 내에서 출토된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 따라 세기대로5

추정되었다.

풍납토성 차 발굴조사는 경당지구 재발굴조사로 도기장군 점이 출17 , 2

토된 호 유구는 바닥을 평면 방형으로 조성하고 할석을 이용하여 모206

를 줄여나가 최종적으로는 평면 원형으로 구축한 우물이다 도기장군은.

토기매납층 상부에서 호 병과 함께 점이 출토되었는데 점은 양측면이, 2 1

둥근 형태이며 도면 다른 점은 완형의 유공장군이다 도면( 2-10), 1 ( 2-11).

서울 우면동 유적 한얼문화유산연구원6) ( 2012)

우면동 유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번지에 위치한다297 . 10㎞

내에 서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다 도기장군은.

가지점 백제 호 주거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수혈4 1 ( 3-1).

주거지이며 내부시설로 출입구 부뚜막식 노지 저장공 주혈 등이 확인, , , ,

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 따라 세기 중반에서. 5

세기 중반으로 추정되었다6 .

인천 영흥도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7) ( 2012)

영흥도선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섬업벌 서쪽에서 발견된 유적이

다 섬업벌 해역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 남양만의 당항포 현 경기도. (

화성시 에서 중국 산동반도를 연결하는 국제 교역로 상에 있으며 고려시) ,

대 이래로는 삼남지역의 세곡과 물류를 수도로 운반했던 조운로 상에 위

치하고 있다 도기장군은 배 내부 중 중앙부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점. E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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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토되었는데 점 모두 한측면이 편평한 형태이다 도면 영흥, 2 ( 3-2·3).

도선은 발굴 당시 고려시대의 배로 추정되었으나 선체 구조 연구와 연대,

측정 내부에서 출수된 유물의 분석 결과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배로 추정,

되었다.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8) ( 2009)京畿肫财蠒團 京畿肫财蠒蕍究蚭

마북동 취락유적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번지 마북1019-200 ·

동 번지에 해당한다 도기장군은 호 수혈유구에서 점이 출502-273 . 269 1

토되었다 도면 유적의 중심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 따( 3-4).

라 세기에서 세기대로 추정되었다5 6 .

용인 마북동 번지 유적9) 502-35 ( 2015)豈國肫财蛿芈蕍究蚭

마북동 번지 유적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번지502-35 502-35

에 위치한다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총 차례의 발굴조사 중. 2 ,

상층의 호 주거지에서 도기장군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6 1 ( 3-5).

평면형태 방형의 수혈주거지로 내부시설로는 부뚜막이 확인되었다 도기, .

장군은 약 정도 잔존하며 측면이 둥근 형태이다1/4 , .

용인 어비리 유적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10) ( 2013)

어비리 유적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산 번지에 위치11

한다 도기장군은 구역 호 가마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3 5 1 ( 3-6).Ⅰ

유구는 반지하식 등요로 연도부로 갈수록 측벽이 급격하게 좁아드는 선,

지형의 평면형태를 보인다 가마 내부 퇴적토와 바닥면에서 호 옹 뚜껑. , , ,

도기장군 완 파수편 등 총 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 21 . 5

호 가마와 평면형태가 유사한 호 가마와 호 가마의 방사성탄소연대 측1 2

정 결과와 주변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고려시대 중후반기에 해당하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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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중엽부터 세기로 추정되었다14 .

용인 죽전리 호 요지 김재열 외11) 1 ( 1999)

죽전리 호 요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번지 산1 326 , 45-5·6,

산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계단식으로 단을 조성하는 과정50-3·4 .

에서 훼손되었으며 도기편들이 흩어져 노출되어 있었다 도기장군은 점, . 1

이 수습되었는데 한측면만 잔존한다 도면, ( 3-7).

용인 할미 산성12) ( 2014)豈國肫财蛿芈蕍究蚭

할미 산성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 번지에 위치40-3

한 삼국시대 신라의 석축산성이다 협축방식으로 성벽을 축조하였으며. ,

신라 성곽의 특징인 기저부 보축시설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남동회절.

부 에서 점 도면 남서회절부 에서 점 도면 이 출토Tr.1 1 ( 3-8), Tr.3 1 ( 3-9)

되었다 전자는 한측면만 잔존한다 측면은 거의 편평하며 측면과 동체부. . ,

경계 외면에는 원판을 덧댄 것으로 보이는 점토 접합흔이 확인된다 후자.

역시 한측면만 잔존한다 측면은 거의 편평하며 결실부에 원판을 틀어. ,

쪼인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된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세기 중엽에서 세기 중엽으로 추6 7

정되었다.

이천 갈산동 유적13) ( 2007)襦蒞肫财蠒蕍究蚭

갈산동 유적은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630 .

구역 호 수혈유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의 평면형1 20 1 ( 3-10).

태는 장방형이며 수직에 가깝게 굴광되었다 유물은 수혈유구 바닥으로, .

부터 약 상부에서 도기장군 대부병 편병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30 , , .㎝

군은 편구형으로 성형되었으며 저부는 편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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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서울 경기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2> · 1

양주 옥정동 유적 강화 옥림리 유적 남양주 별내 유적1. 2. 3~4.

서울 몽촌토성 서울 풍납토성5~8.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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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서울 경기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도판 축척 부동< 3> · 2( )

서울 우면동 유적 인천 영흥도선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1. 2~3. 4.
용인 마북동 번지 유적 용인 어비리 유적 용인 죽전리 호 요지5. 502-35 6. 7. 1

용인 할미산성 이천 갈산동 유적 안성 도기동 산 번지 유적8~9. 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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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기동 산 번지 유적 누리고고학연구소14) 18 ( 2017)

도기동 산 번지 유적은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 번지에 위치한다18 18 .

도기장군은 호 토광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도기장군은16 1 ( 3-11).

북서장벽에 인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는데 구연부가 대부분 결실되었,

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중복관계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중후반경. 4

에서 세기 초반으로 추정되었다5 .

충청지역2.

충주 호암동 유적 길경택1) ( 1998)

호암동 유적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사직산의 남쪽 구릉지대에 자리

하고 있다 도기장군은 지구 호 토광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 16 1 (

유구는 평면형태 장방형의 토광묘로 서장벽에 감실이 조성되어있4-1). ,

다 묘광의 서쪽 끝에서 철제가위가 출토되고 피장자의 머리쪽에서 도기. ,

장군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서쪽부분에서 원풍통보. ( , 1078~1085蚕谒讈膋

년 점 숭녕중보 년 점이 출토되어 유구의 연대) 2 , ( , 1102~1106 ) 2菸寧襩膋

를 추정할 수 있다.

충주 수룡리 산막골 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2) ( 2010)

수룡리 산막골 유적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번지에88-1

위치하고 있다 도기장군은 구역 가지점 호 도기가마에서 점이 출토. 1 1Ⅰ

되었다 도면 호 도기가마는 장타원형의 요체에 작은 원형의 연도( 4-2). 1

부가 결합되어 있으며 반지하식 가마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다량, .

의 도기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도기장군은 폐기장에서 확인되었다 유, .

구의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대13

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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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구암리 사장골 유적 손명수 외3) ( 2017)

구암리 사장골 유적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번지에198-1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지점 호 도기가마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5 3 1 (

유구는 지하식 등요이며 번조실 내부에 단이 없는 무단식 도기가마4-3).

이다 유물은 내부토에서 도기편과 청자가 소량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의. ,

유물은 요전부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 역시 요전부에서 출토되었으며. ,

구연과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무단식 도기가마의 운영.

시기를 알 수 있는 주변 유적을 통해 세기대로 추정되었다12 .

청주 창리 유적4) ( 2013)襦蚖肫财蠒蕍究蚭

창리 유적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번지에 위치한다82 .

도기장군은 창리사지 호 건물지 내 호 건물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1 3 1

도면 유구는 평면형태 자형이며 한 차례 개축되었다 유물은( 4-4). ‘ ’ , .螐

기와편 청자편 각종 도기편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건물지의 적심 진, , .

단구로 매납되어 있었다 유구의 연대는 유물 조합 양상과 인근 청자가마.

터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세기 후반에서 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12 13

다.

청주 오산리 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5) ( 2015)

오산리 유적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산 번지에18·269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가마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4 1 ( 4-5).

지하식으로 조성되었으며 연도부 연소부 소성실 폐기장이 잔존해있었, , ,

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연도부에서 연소부로 갈수록 넓어진다 도. , .

기장군은 연소부 바닥에서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양측면이 편평하게 마무.

리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입지 구조 출토유물 연소부 바닥에서 출토된. , , ,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를 고려하여 세기 중후반으로(A.D.3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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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었다.

서산 부장리 유적 이훈 이종수 이상엽6) ( · · 2008)

부장리 유적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산 번지에 위치한46-1

다 도기장군은 호 수혈유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물은. 44 1 ( 4-6).

구연부와 동체 상단부가 결실되고 나머지는 거의 잔존한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주거지와 분구묘의 구조 출토유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 ,

따라 세기에서 세기대로 추정되었다2 5 .

서산 언암리 낫머리 유적7) ( 2010)蜎袥貲

언암리 낫머리 유적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일대에 위치한

다 도기장군은 호 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토광목. 55 1 ( 4-7).

관묘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도기장군은 묘광의 북동단벽에 치우쳐, .

출토되었으며 유물 하단에서 부식이 심한 상태의 철겸과 철부가 점씩, 1

확인되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중반에서. 4 5

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되었다.

홍성 남장리 유적8) ( 2010)胞蛞袷

남장리 유적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

장군은 호 토광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호 토광묘는 평면2 1 ( 4-8). 2

형태 장방형이며 유물은 도기장군 외 연질토기호 점 광구호 점 토기, 1 , 1 ,

저부편 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완형으로 외면에는 타날 후 회전2 . ,

물손질하여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유구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

려하여 세기에서 세기대로 추정되었다5 6 .

천안 두정동 유적 이남혁 서정석9) (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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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동 유적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

장군은 지구 호 주거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교2 1 ( 4-9).Ⅰ

란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를 알 수 없다 또한 내부시설과 주공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소결면과 토기편 등이 출토되어 주거지로 판단되었다 도기. , .

장군은 유구의 어깨선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구경부를 포함한 절반이 결.

실되었으며 탄환과 비슷한 형태이다, .

공주 산의리 고분 이남석 공주대학교 박물관10) ( · 1999)

산의리 고분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산 번지 일대에 위4-10

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석실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 19 1 ( 4-10).

구는 말각 세장방형의 수혈식 석실묘로 도기장군을 포함한 도기 점과, 6

철겸 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결실되었다 유적의1 . .

연대는 석실묘의 형식을 고려하여 백제의 웅진천도 전후한 시기인 세기5

후반에서 세기 이른 초반으로 추정되었다6 .

서천 봉선리 유적11) ( 2005)諬詿南道蔫艋肫财蚭

봉선리 유적은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일대에서 조사된 생활

및 분묘유적이다 도기장군은 구역 호 석실묘에서 점이 출토되었. 3- 1 1Ⅰ

다 도면 유구는 천장부가 모두 유실되었지만 네 벽면과 연도부가( 5-1).

온전하게 남아 있는 횡혈식 석실묘이다 묘실은 할석으로 축조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연도는 동벽을 그대로 연결시켜 만든 우편재이.

다 유물은 토기 철기 장신구가 출토되었으며 특히 토기는 서장벽에 연. , , ,

접해서 점이 한 곳에 몰려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결실9 .

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대로 추정되었다. 5 .

서천 봉선리 유적12) ( 2009)姜膃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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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리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각종 유구가 대규모로

조사된 복합유적이다 도기장군은 구역의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 3 9 1

었다 도면 유구는 석곽이 모두 유실되고 최하단석의 윤곽만 남아있( 5-2).

는 상태였다 유물은 도기장군을 포함한 도기 점과 철기 점이 출토되었. 5 2

다 도기장군은 반파품으로 구연부가 모두 결실되었다 유적의 중심연대. , .

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백제 한성기로 추정되었다.

부여 쌍북리 현내들 북포 유적13) · ( · 2009)蝗贅賏 蝗 茯眅

쌍북리 현내들 북포 유적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일대에 위·

치한다 도기장군은 현내들 유적 백제 문화층의 호 수혈유구에서 점. 2 1Ⅱ

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물은 구연부 부근만 잔존한다( 5-3). .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 김성남 외14) ( 2010)

가탑리 백제유적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번지에 위치152-11

한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부터 근 현대에 이르는 총 개의 퇴적층과 복. , · 7

수의 생활면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백제 사비기 생활면 및 퇴적층 내.

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물은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을2ws 1 ( 5-4).

뿐 거의 완형이다 출토 당시 구형의 돌이 도기장군의 입구를 막고 있었.

다.

부여 궁남지15) ( 2001)國翰臋蔡肫财蠒蕍究荓

궁남지는 년 궁남지발굴조사단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가1990~1993 (宮

년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이 수립되면서 당해1990), 1995南覉脊掘裿艞團

연도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연차발굴이 실시되었다 도기장군.

은 년도에 실시된 궁남지의 서북편 일대 조사에서 점이1999~2000 2販

확인되었다 도면 모두 동서수로 에서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 5-5·6). -1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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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말에서 세기 초로 추정되었다6 7 .

부여 능산리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16) ( 2010)

능산리사지는 년 년까지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백1992 ~2008 11 .

제금동대향로는 제 차 조사인 년에 창왕명석조사리감은 제 차 조사2 1993 , 4

인 년에 각각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제 차 조사인 년1995 . 9 2005~2006

에서 점이 확인되었다 점 중 점은 북편건물지 도면 에서 다른2 . 2 1 1( 5-7) ,

점은 북편 중앙수로 도면 에서 출토되었다1 ( 5-8) .

북편건물지 은 사역 중심지로부터 서북쪽에 위치하며 부여 나성과 인1 ,

접한 지역에 자리한다 줄기초 건물지이며 내부시설로는 쪽구들과 아궁. ,

이 및 굴뚝시설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

도기장군은 한측면이 편평한 형태이며 완형에 가깝다 중앙수로는 사역, .

중심지의 서쪽 배수로와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중앙수로에서 출토된 도기.

장군은 양측면이 둥글며 외면에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

능산리사지는 척 와당 목간 기단과 주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계에· · · 2

걸쳐 건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초축 연대. ,

단계의 시기 폐사 시점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른 상황이2 ,

다 보고자는 유구의 양상을 통해 기본계획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으며. ,

따라서 사역중심지 북편의 건물지 및 수로들은 초축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보았다.

부여 구아리 번지 유적 심상육 이화영 이명호17) 361 ( · · 2016)

구아리 번지 유적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번지에 위361 361

치한다 도기장군은 고려시대 수혈 내부퇴적토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 1 1 (

면 유구는 평면형태 방형에 가까우며 어골문 기와편과 청자 토기5-9). , ,

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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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충청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4> 1

충주 호암동 유적 충주 수룡리 산막골 유적 진천 구암리 사장골 유적 청주 창리 유적1. 2. 3. 4.
청주 오산리 유적 서산 부장리 유적 서산 언암리 낫머리 유적 홍성 남장리 유적5. 6. 7. 8.

천안 두정동 유적 공주 산의리 고분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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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충청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5> 2

서천 봉선리 유적 충남역사 서천 봉선리 유적 충청 부여 쌍북리 현내들 유적1. ( ) 2. ( ) 3. ·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 부여 궁남지 부여 능산리사지 부여 구아리 번지 유적4. 5~6. 7~8. 9. 361

계룡 입암리 반촌말 유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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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입암리 반촌말 유적18) ( 2016)錦江肫财蛿芈蕍究蚭

입암리 반촌말 유적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산 번지에 위2-7

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석곽시설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 2 1 ( 5-10).

구는 평면형태 장방형이며 단 정도의 석벽의 잔존한다 석곽시설, 8~10 .

주변에는 주공과 같은 수혈이 개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청자매병 점8 . 1 ,

청동숟가락 점 각종 도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방사성탄1 , .

소연대 측정결과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대로 추정되었다12 .

전라지역3.

익산 미륵사지1) ( 1996)國翰夫蔡肫财蠒蕍究荓

미륵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의 미륵산 남쪽 기슭에 위치

하고 있다 삼국시대 백제 사찰 중에 가장 잘 남아 있는 유적으로. , 1980

년부터 년도까지 총 년간에 걸쳐 개년 단위로 차 개년의 발굴1994 15 5 3 5

조사가 이루어졌다 도기장군은 호 건물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2 1 (

유구의 기단토 중 상층면은 비교적 많이 유실되었던 것으로 나타나6-1).

는데 건물지 적심석 상면보다 조금 낮은 기단토내에서 순청자편과 해무,

리굽 청자편 도기장군 순화원보 년 등의 고려시대, , ( , 990~994 )菣财蚕膋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지는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어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큰 연질토기 내에 백자접시 등이 건물지 서남쪽 기단 내에서

출토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익산 모현동 가 유적2) 2 ( 2011)賲南肫财蠒蕍究蚭

모현동 가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구와2

매장유구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내장지구 구역. 2 11

호 수혈유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호 수혈유구의 평면형1 ( 6-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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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원형이며 유물은 고배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 ,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

군산 산월리 유적 군산대학교 박물관3) ( 2004)

산월리 유적은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

장군은 나지구 호분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호분은 횡혈2 2 ( 6-3·4). 2

식 석실묘로 우편재 연도이다 유물은 석실 바닥에서 토기류 철기류 구, . , ,

슬 말뼈와 말이빨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횡혈식 석실묘의 형식을, .

고려하여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인 세기 후반 이른 시기로 추5

정되었다.

김제 연정동 유적4) ( · · 2011)金奎袢 蓙薆褾 蒃貳襩

연정동 유적에서는 수혈유구 기와 토광묘 기가 조사되었다 도기장군1 1 .

은 수혈유구에서 점이 확인되었다 도면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원1 ( 6-5).

형이며 단면형태는 복주머니형으로 굴광되었다 유물은 개배편 삼족토기, . ,

편 뚜껑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제작 시 폐쇄부와 동체부편이, .

잔존하며 제작 시 폐쇄부 외면에는 회전력을 이용한 동심원상의 침선이,

확인된다.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5) ( 1994)國翰衒褳胚肵館

죽막동 제사유적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의 서쪽 끝 해안절벽에 위

치한다 이 유적은 입지 유물의 출토상태 출토유물의 내용 문헌 기록. , , ,

등으로 살펴볼 때 해안가에 위치한 백제의 독립된 제사유구로 판단되었

다 유물은 특별한 유구 없이 거의 발굴구역 전면에서 노출되었는데 삼. ,

국시대 백제의 유물들은 제사유구의 중심지로 파악되는 나 나 나 다2· 3· 2· 3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나 구역에서 점 도면.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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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역에서 점 도면 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세기 이후6-6), 3 1 ( 6-7) . 6

고배 개배 병과 함께 공헌용기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

전주 마전 유적6) ( 2008c)賲南肫财蠒蕍究蚭

마전 유적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

군은 호분 호 석실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호분은 마전3 1 1 ( 6-8). 3

고분군의 중앙에 위치하며 내부에서 모두 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 14

다 그중 호 석실묘는 연도부를 갖춘 횡혈식 석실묘로 호분의 매장시. 1 , 3

설 중 가장 늦게 축조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연도부는. ,

남벽 중앙에 설치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중후. 6

반으로 추정되었다.

전주 찰방 유적7) ( 2013)賲南肫财蠒蕍究蚭

찰방 유적은 전라북도 전주시의 남서쪽과 완주군의 동쪽이 포함된 지역

으로 행정구역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

위치한다 조사결과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 ,

인되었으며 이 중 삼국시대 백제 유구는 원형수혈유구 기가 조사되었30

다 도기장군은 호 원형수혈유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 8 1 ( 6-9).

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복주머니형이다 유물은 다른 원형, .

수혈유구에 비해 다량 출토되었는데 도기장군을 비롯하여 삼족기 개배, , ,

호 완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체부편만 잔존하며 외면에, . ,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거의 지워진 상태이다.

전주 원만성 유적8) ( 2017)賲南肫财蠒蕍究蚭

원만성 유적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

장군은 호 원형수혈유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의 평1 1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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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복주머니형에 가깝다 도기장군은 바닥에, .

서 출토되었으며 정도가 남아 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 1/4 .

하여 세기 전반에서 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되었다6 6 .

완주 상운리 유적 전북대학교 박물관9) ( 2010)

상운리 유적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산 번지에 위치한다 도8 .

기장군은 각기 다른 유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점은 라지구 호 분구2 . 1 3

묘 호 목관에서 출토되었다 도면 호 분구묘는 분구 중앙을 기4 ( 6-11). 3

준으로 목관의 경우 서편에 조성되고 석곽은 동쪽에 배치되었다 옹관은.

분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호 목관은 말각장방형의 동혈합장묘이다. 4 .

유물은 다량의 토기류와 옥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결.

실되었다.

다른 점은 다지구 호 분구묘 주구에서 출토되었다 도면 호1 1 ( 6-12). 1

분구는 마제형이며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구 내에서 도기장, .

군 옹 구연부편 호 구연부편 석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주구, , , .

바닥면에서 파쇄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고분의 형식과 출.

토유물을 고려하여 백제 한성기로 추정되었다, .

임실 도인리 유적 군산대학교 박물관10) ( 2011)

도인리 유적은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산 번지에 위치한다3-3 .

도기장군은 호 기타유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호 기타유1 1 ( 7-1). 1

구는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부장유물일 가능성이 높아 본래 백제 석곽

묘에 부장되었던 것이 후대의 삭평으로 인해 벽석이 유실되면서 유물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만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 .

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에서 세기대로 추정되었다5 6 .

고창 중월리 고분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11)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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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월리 고분군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

의 고분군으로 옹관묘 석관묘 파옹개토광묘가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 , .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물은 구연부가 모두 결실되었으며 한쪽1 ( 7-2). ,

동체부가 약간 더 크다.

고창 봉덕 유적12) ( 2003)賲南肫财蠒蕍究蚭

봉덕 유적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일대에 위치한다 조사결.

과 방형추정분 기와 구 옹관묘 등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가지구 구, 1 , .

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방형추정분의 동쪽주구의 일1 1 ( 7-3).

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단면형태는 넓.

게 퍼진 자형이다 유구의 중앙부 바닥부분에서 유공장군과 직구호 점U . 1

씩 출토되었다 유공장군은 구연부가 모두 결실된 상태이며 동체부편 일. ,

부가 떨어진 곳에서 확인되었다 떨어져 나간 동체부편에 타격흔이50 .㎝

남아 있어 제사의식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

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후반에서 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5 7 .

광주 동림동 유적13) ( 2007a)賲南肫财蠒蕍究蚭

동림동 유적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일대에 위치한다 삼국시대의.

구가 총 기 조사되었는데 이 중 기 정도는 총 길이가 이상237 , 17 100m

으로 대형에 속한다 출토된 유물은 모두 점으로 대부분 토기류이. 2,563

며 이 외에도 토제품 석기류 철기류 등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 , . 151

호 구 도면 호 구 도면 호 남서구 도면 호( 7-4), 60 ( 7-5), 101 ( 7-6), 141

구 도면 에서 각각 점씩 총 점이 출토되었다( 7-7) 1 4 .

광주 하남동 유적14) ( 2008b)賲南肫财蠒蕍究蚭

하남동 유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일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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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주거지 구 수혈유구 분구묘 옹관묘 석곽묘 등이 확인되었다, , , , , .

도기장군은 호 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의 평면형태는5 1 ( 7-8).

완만한 호선형이며 단면형태는 자형이다 유물은 유공장군 점과 호형, U . 1

토기 점이 출토되었다2 .

광주 산정동 유적15) ( 2008a)賲南肫财蠒蕍究蚭

산정동 유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방형건물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외곽의 방형9 1 ( 7-9).

구와 내부의 주공 개로 이루어져 있다 유물은 구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4 .

에서 집중되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장군이다.

광주 향등 유적16) ( 2004)賲南肫财蠒蕍究蚭

향등 유적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

삼국시대 백제 주거지와 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6

호 주거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의 평면형태는 방형이1 ( 7-10).

며 내부시설로 아궁이가 확인된다 아궁이 주변과 바닥면에서 장란형토, .

기 호형토기 발형토기 등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주거, , .

지 내 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한측면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기.

형은 알 수 없다 유구의 연대는 내부시설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대로 추정되었다6 .

광주 선암동 유적17) ( 2012)賲南肫财蠒蕍究蚭

선암동 유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 .

기장군은 윗마을 호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의 평1-2 1 ( 7-11).

면형태는 자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폭이 넓‘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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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구의 중앙부에서 목재들이 확인되며 남쪽 하단부에서는 목주열. ,

이 확인된다 유물은 유구 전체에서 확인된다 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 .

며 석기와 목기도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체부의 한측면만 남아 있는, .

유공장군이다.

함평 월계리 석계 고분군18) ( 1993)衒南大谷校胚肵館

월계리 석계 고분군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산 번지에416-1

위치한다 조사결과 기의 백제 석실묘가 확인되었으며 도기장군은. , 6

호분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횡혈식 식실분이며90-4 1 ( 7-12). ,

출입시설은 남벽 동쪽에 치우쳐 마련되었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 유. ,

리구슬 점과 호박구슬 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약 두께의3 1 . 10㎝

흙 위에서 구연이 거의 바닥 쪽을 향할 정도로 거꾸로 뒤집어진 채 발굴

되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말에서 세기 초. 5 6

로 추정되었다.

나주 반남 고분군19) ( 1988)國翰光褳胚肵館

반남 고분군은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일대에 위치한다 반남.

고분군은 덕산리 신촌리 대안리 고분군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도기장군, , .

은 신촌리 호분 기관 옹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신촌리9 1 ( 7-13). 9

호분은 년에 조사되었으며 옹관 기와 금동관 금동신발 환두1917~18 , 12 , ,

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한측면이 편평하고 다른 측면이 둥근.

형태로 완형이다 뚜껑은 다른 기종의 것을 이용하였는데 드림 중간에, .

돌대가 있고 꼭지는 축약시켜서 역주형을 이루다가 위를 평면으로 처리하

였다 보고자는 출토유물과 유구 간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유구의 연대.

를 세기 후반에서 세기 초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상층과 하층 옹관으로4 5 ,

나누어지면서 상층 옹관을 세기 후엽에서 세기 전엽으로 보는 견해가5 6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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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영동리 고분군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20) ( 2011)

영동리 고분군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일대에 위치한다 조.

사결과 총 기의 고분 흔적과 기의 백제 석실묘가 확인되었다 도기장, 8 5 .

군은 호분 호 석실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호분은 매장1 1 1 ( 7-14). 1

시설로 옹관묘 기 석실묘 기 석곽묘 기가 확인되었으며 분구는 대2 , 7 , 5 ,

부분이 사라졌다 도기장군이 출토된 호 석실묘는 묘실과 연도를 포함한. 1

전체길이가 달하는 대형의 횡혈식 석실묘이다 좌편재 연도이다 유5.5m . .

물은 묘실의 북벽과 서벽 그리고 남벽의 동쪽 모서리에서 집중적으로 출,

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한측면을 바닥에 대고 세워진 채 배부병과 함께 출.

토되었다.

나주 장등 유적21) ( 2007b)賲南肫财蠒蕍究蚭

장등 유적은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

동에 걸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수혈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8 1 (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자형이다 유7-15). , ‘U’ .

물은 도기장군 호형토기 개배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모두 내부퇴적토, , , .

에서 확인되었으며 파쇄되거나 편으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체 상단.

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장군이다 절반만 잔존하며 구연부는 결실되.

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이후로 추정되었다. 5 .

영암 만수리 고분군22) ( 1984)國翰光褳胚肵館

만수리 고분군은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옹관묘 유적이다 총 개의 봉분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에서 호분과. 6-7 , 1

호분이 먼저 조사되었고 뒤이어 호분도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호분2 , 4 . 2

호 옹관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호분은 봉분의 절반이1 1 ( 7-16). 2

유실되었으나 기의 옹관묘가 매장되어 있었다 호 옹관묘는 호분의4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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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전라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6> 1

익산 미륵사지 익산 모현동 가 유적 군산 산월리 유적 김제 연정동 유적1. 2. 2 3~4. 5.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전주 마전 유적 전주 찰방 유적 전주 원만성 유적6~7. 8. 9. 10.

완주 상운리 유적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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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전라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7> 2

임실 도인리 유적 고창 중월리 고분군 고창 봉덕 유적 광주 동림동 유적1. 2. 3. 4~7.
광주 하남동 유적 광주 산정동 유적 광주 향등 유적 광주 선암동 유적8. 9. 10. 11.

함평 월계리 석계 고분군 나주 반남 고분군 나주 영동리 고분군12. 13. 14.

나주 장등 유적 영암 만수리 고분군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해남 용두리 고분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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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토 정부에서 약간 동북쪽에 치우쳐 있으며 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4 .

저부가 자형인 원통형 옹관 점을 이옹합구식으로 결합하여 매장하였‘U’ 2

다 유물로는 도기장군 호 양이호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옹관. , , . 2

점 중 대형 옹관의 상부 퇴적토에서 발견되었다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장군이다 유구의 연대는 옹관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

려하여 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되었다4 .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마한문화연구원23) ( 2011)

죽림리 차동 유적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위치한다 도기.

장군은 지구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눈1 14 1 ( 7-17).

썹형 구를 갖춘 지하식의 횡구식 석곽묘이다 유물은 북동쪽 모서리에서.

장벽을 따라 도기장군 유개직구호 병 방추차가 열로 확인되었다 도기, , , 1 .

장군은 완형으로 양측면이 편평하다 유구의 연대는 입지 축조기법 출, . , ,

토유물 분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추정되었다, 6 .

해남 용두리 고분24) ( 2011)國翰光褳胚肵館

용두리 고분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창리 번지에 위치한다 고분578 .

의 평면형태는 전방후원형이며 매장주체부는 묘도를 갖춘 횡혈식 석실묘,

이다 석실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묘도에서는 폐쇄석으로 사용된. ,

할석외에 할석 외에 문비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기장군은 표토와 도랑. ,

석실묘 내부함몰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도면 도기장( 7-18).

군의 구연부는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석실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었다6 .

경상지역4.

울릉도 천부리 고분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1)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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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리 고분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일대에 위치하며 천부리 서쪽,

구릉 천부리 남쪽 산 정상 부근 죽암마을 등 구릉이나 산등성이에서 기, , 2~3

씩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미도굴분인 천부리 호분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2 1

도면 고분은 횡구식 석실분이며 석실의 길이가 나 되는 매우( 8-1). , 9.85m

세장한 형태이다 유물은 도기장군 대부완 인화문 병 주름무늬병 편구병. , , , , ,

청동제 팔찌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완형이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 .

을 고려하여 세기에서 세기대로 추정되었다9 10 .

울진 덕천리 유적 외2) ( 2012)胞光蕢

덕천리 유적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번지에 위치한다 도기372 .

장군은 구역 토광묘 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의 평면C 1-1 1 ( 8-2).

형태는 장방형이고 관을 중앙부에 안치한 후 면에 걸쳐 충전토를 채웠, 4

다 유물은 북단벽 충전토 내에서 도기장군 점과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1 ,

약간 치우쳐 청동숟가락 점이 출토되었다1 .

상주 서원리 지사리 유적3) · ( 2003)襦蒞肫财蠒蕍究蚭

서원리 지사리 유적은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외남면 지사리· ,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나지구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3 1

도면 유구는 소형의 횡구식 석곽묘이다 시상은 석곽의 바닥 전면( 8-3). .

에 설치하였으며 벽석은 장방형의 할석을 세워쌓거나 혹은 눕혀쌓아 축,

조하였다 유물은 남서단벽 부근에서 도기장군과 파배가 각 점씩 출토되. 1

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의 절반 정도가 결실되었다 양측면은 편평하다. . .

유구의 연대는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후반에서 세기 전반5 6

으로 추정되었다.

상주 청리 유적4) ( 1999a)豈國肫财蠒膈贇蠒團

청리 유적은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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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역의 호 석실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의 평면형태7 1 ( 8-4).

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가로쌓기와 세로쌓기하여 축조하였다 유물은 북, .

단벽에 마련된 공간과 동장벽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장벽.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 한측면은 편평하고 다른 측면은 둥글다 외면에. .

는 소성 시 부착된 이물질이 확인된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

여 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다6 .

구미 도중리 유적 고려문화재연구원5) ( 2017)

도중리 유적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일대에 해당한다 도기.

장군은 지점 구역 호 건물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19 A 5 1 ( 8-5).

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정면 칸 측면 칸이며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 건물지이다 건물지 내3 , 2 , .

외부에서 청자편 도기편 어골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 .

구미 봉산리 유적6) 2 ( 2006)蕾南肫财蠒蕍究蚭

봉산리 유적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원에 해당한다 도기2 .

장군은 퇴적층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자연지형의 곡간에 퇴적1 ( 8-6).

된 층으로 도기장군을 비롯한 배 완 호 등의 도기류가 출토되었다 도, , , .

기장군은 구경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대구 유천동 번지 유적7) 103 ( 2014)大東肫财蠒蕍究蚭

유천동 유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103 .

군은 구역 호 주거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수혈식E 3 1 ( 8-7).

주거지로 바닥면 일부와 쪽구들로 추정되는 벽석의 일부만 잔존한다 주, .

변에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매납유구 우물이 분포한다 쪽구들 주변에서, , .

인화문 도기장군 완 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 .

결실되었으며 동체부 전면에 반원점문이 인화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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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성하리 유적8) ( 2015)大東肫财蠒蕍究蚭

성하리 유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번지에 위치한228-2

다 도기장군은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삼국. 137-2 1 ( 8-8).

시대 신라의 석곽묘로 벽석은 단 남아 있으며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2~5 .

시상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바닥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

다 유물은 남단벽과 북단벽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북단벽 부근에서. .

는 대가야 양식의 대부호가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남단벽 부근에서 발.

견되었으며 구연부 일부만 결실되었다, .

달성 성하리 유적 삼한문화재연구원9) ( 2013)

성하리 유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번지에 자리한1027-1

다 도기장군은 부석시설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교란. 1 ( 8-9).

되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유적의 북쪽 경계의 계곡부와 가장 인,

접하고 계곡의 유로방향과 평행하게 열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

아 계곡의 범람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 내부.

에서 수레바퀴 흔적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바닥에서 도기장군 점 개, 1 , 1

점 호 저부편 점 호 대각편 점 발 점 파수 점이 출토되었다 도기, 1 , 4 , 1 , 6 .

장군은 가량만 잔존하며 동체부 외면에 종방향의 침선이 줄 시문되1/3 , 6

어 있다.

영천 화남리 유적 외10) ( 2015)胞光蕢

화남리 유적은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번지에 위치한100-19

다 유적은 삼국시대 신라의 분묘군으로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가 조사되. , ,

었다 도기장군은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 131 1 ( 8-10).

는 대부분 유실되고 네 벽면의 단 정도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장방2~3 .

형이다 유물은 서단벽의 바깥쪽에서 도기장군 배 파수부배 대부장경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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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단벽 안쪽에서 고배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결실, .

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6 .

포항 인덕동 유적11) ( 2006)豈國肫财蠒膈贇蠒團

인덕동 유적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산 번지 일대에 위치한37

다 도기장군은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11 1 ( 8-11).

대부분이 유실된 수혈식 석곽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이. ,

용하여 축조하였다 시상은 자잘한 역석을 깔아 조성하였다 북장벽에서. .

는 도기장군을 비롯한 도기류가 동장벽에서는 철도자가 남단벽에서는, ,

청동제 이식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와 동체부의 이 결실되. 1/3

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초에서 중반으로 추정되. 6

었다.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12) ( 2003)豈國肫财蠒膈贇蠒團

북문로 왕경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번지와 번지에288-4 179-7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지역 호 수혈유구에서 점 도면. A 16-4 1 ( 8-12), 32

호 수혈유구에서 점 도면 이 출토되었다 우선 호 수혈유구에1 ( 8-13) . 16-4

서는 반구형 개 일단 투창고배 직구완 양이부옹과 같이 고분에서 출토, , ,

되는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호 수혈유구는 평면형태 원형이며 동. 32 ,

편에 연접하여 매납유구가 조성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통일신라 도기장.

군 옹편 평기와편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양측면과 저부 대부분이 결, , .

실되었다 유적 내 수혈유구의 연대는 내부 출토 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6

중반에서 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7 .

경주 금령총13) ( 1924)裧茗古衊蕍究赬

금령총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고분군 내에 위치한다 이 고분은.

년에 일본인 우메하라 스에지 에 의하여 발굴된 삼국시대1924 ( )耭蚖耖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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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적석목곽분이다 부장품 가운데 금제 방울이 들어 있어서 금령총. ‘ ’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봉분은 발굴 당시 이미 파손되어 있었으.

며 적석의 표면은 점토대로 덮여 있었다 지하에 상자형 목곽을 조성하, .

고 그 안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부장품을 매납하였다. .

도기장군은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9 ( 8-14·15).

14) 경주 금관총( 2011;國翰慶褳肫财蠒蕍究荓 · ·金大赁 蒃耿 姜胒褳

2016; 2016國翰慶褳胚肵館 )

금관총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고분군 내에 위치한다 이 고분은.

년에 가옥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삼국시대 신라의 적석목곽분이다1921 .

부장품 가운데 화려한 금관이 출토되어 금관총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

되었다 봉분은 직경 약 에 높이는 약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추. 45m 12m

정된다 목곽 바닥은 지반을 깊이 약 정도로 파내고 돌을 깔아 만들. 40㎝

었고 그 위에 세운 목곽과 적석부는 모두 지상에 설치되었다 목관은 칠, .

관 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내부에서 금관 등의 각종 장신구류가 출( ) ,謧棺

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 5

다 도기장군은 완형 점과 파편 약 개체 분이 출토되었다 도면. 3 6 (

개체는 대체로 비슷한 형태이나 세부적으로 차이가 확인된다9-1~3). 9 , .

동체가 두드러지게 긴 것과 비교적 짧으며 원형에 가까운 것이 있으며,

구연에 갈고리모양의 돌기장식이 세 개인 것과 네 개인 것이 있다.

경주 노서동 번지 유적 캠퍼스15) 181-24 (東國大谷校 慶褳 胚肵館

2013)

노서동 번지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번지에 위181-24 181-24

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건물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3 1 ( 9-4). 유구는

적심석 건물지로 동서도로의 차 측구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유물은, 2 .

각종 도기편과 외흑내백유 중국자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유물은 세, 8

기 세기대 중국 하북성 당대 형요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해당한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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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마총16) ( 1974)肫财公膊臠 肫财蠒管翓局

천마총은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일대에 위치하며 년도에 발굴, 1973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채화장니가 출토되어 천마총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

었다 유구는 삼국시대 신라의 적석목곽분이며 분구 내부 목곽 상부 목. , , ,

관의 주위와 내부 부장품수장궤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도기장, .

군은 부장품수장궤에서 점이 확인되었다 도면 도기장군들은10 ( 9-5~7).

한측면이 편평하며 저부 역시 세울 수 있도록 약간 편평하다 철부 내에, .

서 출토된 점과 철부 서편에 접해 있던 점의 내부에는 각기 여 분의1 1 10

난각이 들어 있었는데 특히 철부 내에서 출토된 점은 뚜껑에 덮인 채, 1

기내에 물이 절반 이상 채워져 있어서 이 속에 들어 있던 난각들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도기장군들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며 모두 꼭.

지를 파기한 뚜껑을 씌웠다 뚜껑은 같은 공간에서 출토된 단경호의 뚜껑.

과 유사하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후반에서 세기. 5 6

초로 추정되었다.

왕경지구내 가스관매설지 유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17) ( 1996)

왕경지구내 가스관매설지 유적은 황룡사지 중심에서 약 떨어진310m

산업도로를 따라 자리한다 도기장군은 조사갱에서 점이 출. S200E293 1

토되었다 도면 조사갱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기장군은 한( 9-8). .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경부와 견부 사이에 돌대가 둘러져 있다 동, .

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의 침선이 두줄씩 일정한 간격으로 조 돌려져 있4

으며 이중타원문이 횡방향으로 인화되어 있다, .

경주 신라왕경 유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18) ( 2002; ·

국립경주박물관 2003)

도기장군은 황룡사지 동편 지구 제 가옥에서 점 도면 지표S1E1 8 1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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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점 도면 이 출토되었다 제 가옥은 택지 내 서단부에 남북방1 ( 9-10) . 8

향으로 연접한 여섯 채의 가옥들 중 북쪽으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가옥이

다 내부면적이 에 달하는 동서로 긴 장방형의 대지 내부에는 주간. 634㎡

이 확인되는 건물지 기가 세 번에 걸쳐 조성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체부7 .

절반만이 잔존하며 남아 있는 한측면은 편평한 형태이다, .

경주 황룡사지19) ( 1984)肫财蠒管翓局 肫财蠒蕍究荓

황룡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 신라의 대

표적인 절터로 사적 제 호로 지정되어 있다 년부터 년까지, 6 . 1976 1983 8

년에 걸쳐 발굴되었으며 그 후에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주변,

이 발굴되었다 황룡사지에서 발견된 도기장군 점은 구경부만 결실되었. 1

으며 소형이다 도면 동체부 외면에 사방으로 침선이 돌려져 있으( 9-11).

며 중앙에, ‘ 건 라 새겨져 있고 그 위쪽으로(? )’ ‘乾 자로 보이는 점열’

문이 확인된다 그리고 양측면 가장자리에는 전 자가 각 군데에 적. ‘ ( )’ 4衤

혀있어 총 글자가 확인된다 기록에 의하면 황룡사는 년에 창건되었8 . 553

으며 년에 대략의 건물을 완공하고 년에 주위에 담장을 둘러 차, 566 569 1

적인 공사가 완료되었다.

경주 안압지20) ( 1980)國翰襦蒞胚肵館

안압지는 신라 문무왕 년 년 에 축조된 신라의 연못이다 년14 (674 ) . 1975

부터 년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연못 주변의 건물 개소 입수2 26 , ( ),螤莤

출수 를 위한 시설물들 그리고 담장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유물( ) , , 3諨莤

만여 점이 출토되었다 못 안과 주변 건물터 발굴로 출토된 만여 점의. 3

유물들은 향연 도중 실수로 빠트렸거나 년 신라의 멸망과 관련되어935

침략군이 쓸어 넣은 유물 혹은 동궁이 페허화 되면서 자연적으로 쓸려,

들어간 유물 등으로 추정된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도기장군은 완형이며. ,

구연부가 반구형이다 한측면이 편평한 형태이며 동체부 외면에 종방향. ,

으로 침선이 돌려져 있다 도면(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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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재매정지 신라문화유산연구원21) ( 2016)

재매정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우. 5

물에서 점 도면 습지채토장에서 점 도면 이 출토되었다1 ( 10-1), 1 ( 10-2) .

우물은 호 건물지 내에 위치한다 내부는 크게 개의 층위로 구분되는5 . 4

데 층에서는 다량의 기와편과 잡석 청자접시가 확인되었다 층 역시, 1 , . 2

기와편과 잡석이 출토되었으며 중국제 청자와 백자편도 함께 확인되었,

다 층은 입자가 고운 뻘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세부적으로 상층과 하층. 3 ,

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층은 우물 사용 중 퇴적된. 3

층으로 차례 이상의 제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층에서는 도2 . 3

기장군외 완 호 병 벼루 등이 출토되었는데 도기장군은 구연부와 동체, , , ,

부 절반 정도만 잔존한다 습지채토장은 점토 채굴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

로 자리가 협소하여 가옥이 들어서지 않고 도시구획 상 녹지지역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고식수막새를 비롯한 와전류와 고배 뚜껑 등이. ,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한측면 일부만 잔존한다 채토장은 신라왕경을. .

재편한 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7 .

경주 천관사지 신라문화유산연구원22) ( 2015)

천관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243 .

은 구역 호 건물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개의D 1 1 ( 10-3). 9

적심으로 이루어진 정면 칸 측면 칸의 건물지로 각종 기와편과 토기2 , 2 ,

편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저부가 결실되고 경부를 포함한 동체부 상.

위 정도만 잔존한다 외면에는 점열문이 지그재그 또는 파상문 형태1/3 .

로 시문되어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에서. 8

세기대로 추정되었다10 .

경주 손곡동 물천리 유적 캠퍼스23) · ( 2002)東國大谷校 慶褳 胚肵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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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곡동 물천리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산 번지에 위· 112

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 1 1 ( 10-4).

는 수혈식 석곽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 ,

였다 시상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북단벽과 서장벽. .

에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북단벽 아래 부장공간에서 확인되었으며 구. ,

연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6 2/4

분기 경으로 추정되었다.

경주 경마장 지구 유적24) C- ( 1999b)豈國肫财蠒膈贇蠒團Ⅰ

경마장 지구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손곡동 천북면 물천리 일대C- ,Ⅰ

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지구 호 석실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 15 1 (

유구는 삼국시대 신라의 횡혈식 석실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10-5). .

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연도는 좌편재이며 비교적 짧은 편이, . ,

다 유물은 양단벽과 중앙에서 토기류와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 .

은 서단벽 남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완형이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출, .

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후엽 혹은 세기 전엽에서 세기 중엽으로 추5 6 7

정되었다.

경주 방내리 고분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5) ( 1996·1997)

방내리 고분군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산 번지에 위치한다1 .

도기장군은 호 적석봉토분에서 점 도면 호 적석봉토분에서21 1 ( 10-6), 44

점 도면 으로 총 점이 출토되었다 호 적석봉토분의 평면형2 ( 10-7·8) 3 . 21

태는 각이 있는 타원형이며 토광벽에 기대어 적석곽 벽을 조성하였다, .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적석하고 봉토를 올려 분구를 만들었다 주곽의 남.

벽 밖으로는 기의 부곽이 발견되었는데 호 부곽은 동쪽에 호2 , 21-1 , 21-2

부곽은 서쪽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부곽에서 점이 출토되었. 21-2 1

다 호 적석봉토분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적석부의 북쪽 서쪽 서. 44 , , ,

남쪽에 배총이 조성되어있다 도기장군은 주곽의 서벽 부근에서 점이 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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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었다 점은 서로 유사한 형태로 양측면이 둥글며 구연부와는 자. 2 , , C

형으로 이어진다 유구의 연대는 적석봉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

여 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다5 .

경주 부지리 유적26) ( 2015)慶芧臦道肫财蠒蕍究蚭

부지리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번지에 위치한다277-3 .

도기장군은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수혈16 1 ( 10-9).

식 석곽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시. , .

상은 자잘한 역석을 깔아 조성하였다 양단벽에서는 토기류가 중앙에서. ,

는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남단벽에서 확인되었으며 구연단과. ,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전. 6

반으로 추정되었다.

경주 화곡리 유적27) ( 2012)茾翪肫财蠒蕍究蚭

화곡리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번지에 위치한다18-1 .

도기장군은 구역 자연수로 에서 점 구역 자연수로 에서 점이 출1 2 , 2 2Ⅰ Ⅱ

토되어 총 점이 확인되었다 도면 자연수로 은 모두 개4 ( 10-10~14). 1 10

의 층위로 종의 유물 점이 출토되었다 자연수로 는 개의 층, 61 2,052 . 2 20

위가 확인되었으며 종의 유물 점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62 1,262 .

층위별 출토유물의 편년을 고려하여 세기대로 추정되었다, 7 .

경주 노곡리 유적 겨례문화유산연구원28) ( 2017)

노곡리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일대에 해당한다 도기.

장군은 지점 구상유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자형1 1 ( 11-1). U

으로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내부에서 도기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 .

도기장군은 한측면이 편평한 형태이며 측면에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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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읍리 유적29) ( 2005)慶芧臦道肫财蠒蕍究蚭

송읍리 유적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

장군은 호 석실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횡구식 석1 1 ( 11-2).

실묘로 벽석 단 정도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시상은 차, 2 . , 2

에 걸쳐 설치되었다 유물은 차 시상 위와 동벽 쪽에서 출토되었다 도. 2 .

기장군은 동벽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동체부 일부만 결실되었다 유, .

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말에서 세기 초로 추정되었다6 7 .

울산 하삼정 고분군30) ( 2010)豈國肫财蠒膈贇蠒團

하삼정 고분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수혈51 1 ( 11-3).

식 석곽묘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바, . ,

닥에는 잔자갈을 사용하여 전면에 시상을 조성하였다 유물은 양단벽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서단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완형이다 유구의. , .

연대는 분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에서 세기대로 추정되5 6

었다.

울산 양수정 유적31) ( 2008)豈國肫财蠒膈贇蠒團

양수정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양수정과 삼정리 일대에 해당

한다 도기장군은 호 건물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2 1 ( 11-4).

남편 기단 석렬과 초석 개 적심석 개가 남아 있었으며 상부에서 다량1 , 2 ,

의 통일신라시대 기와편과 토기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만 결실.

되었다 한측면은 편평하고 다른 측면은 둥글게 만들었다 동체부 중앙과. .

측면 부근에 각각 한 줄씩의 침선을 돌렸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통일신라시대 후반기로 추정되었다.

울산 처용리 유적32) ( 2011)慶南肫财蠒蕍究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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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리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산 번지에 위치한다19 .

도기장군은 지구 나구역 신라 호 목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22 1 (Ⅱ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묘광과 목곽사이에 할석을 채11-5). ,

워 목곽을 보강하였다 유물은 주로 양단벽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

서단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구연과 동체 저부 일부가 잔존한다 유구, , .

의 연대는 목곽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중반에서 세기5 5

후반으로 추정되었다.

울산 어음리 유적33) ( 2001)襦蒞肫财蠒蕍究蚭

어음리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번지에 위치한351-1

다 도기장군은 적석유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전체. 1 ( 11-6).

적으로 교란이 심한 상태이며 할석이 정형하지 않게 쌓여져있었다 유물, .

은 토기류 점과 석기류 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정도만 잔37 1 . 1/4

존한다 동체부 외면에는 줄의 침선을 종방향으로 조 돌렸다 유구의. 2 5 .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후엽으로 추정되었다7 .

울산 상천리 유적34) ( · · 2017)赣訜豀 袸貳苷 胞観賜

상천리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번지에 위치한다674 .

도기장군은 호 수혈유구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의 평8 1 ( 11-7).

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유구, .

에 비해 천석이 많이 깔려 있다 유물은 도기장군을 비롯하여 고배 구연.

부편 옹 구연부편 대호 구연부편 철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 , .

한측면만 잔존하며 내부에 조임한 흔적이 확인된다, .

울산 산하동 유적35) ( 2014)蚐芄肫财蠒蕍究蚭

산하동 유적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번지에 위치한다 삼국시대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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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유구로는 목곽묘 석곽묘 토광묘 옹관묘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도, , , , .

기장군은 지구 호 석실묘에서 각 점씩 지구 호 석곽묘에서C 7·8·9 1 , C 124

점으로 총 점이 출토되었다 호 석실묘는 매장주체부와 배묘 부장갱1 4 . 7 ,

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장주체부는 교란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도기장군. .

은 매장주체부 남동쪽에 조성된 개의 부장갱 중 서쪽에 있는 호 부장2 1

갱에서 출토되었다 도면 호 석실묘는 매장주체부와 부장갱이 확( 11-8). 8

인되는 횡혈식 석실묘이다 매장주체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좌편재. ,

연도이다 부장갱은 매장주체부 남쪽에 개가 조성되어 있다 도기장군은. 2 .

매장주체부의 동쪽에 있는 호 부장갱에서 출토되었다 도면 호1 ( 11-9). 9

석실묘는 매장주체부의 시상만 확인된다 시상은 잔자갈을 깔아 설치되었.

다 유물은 매장주체부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봉토에 매납되었.

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질옹 저부 점과 도기장군 점이 확인되었다 도면1 1 (

도기장군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호 석곽묘는 묘광의11-10). . 124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벽석은 거의 유실되고 북동쪽 모서리에서 할석, 1

매만이 확인된다 시상은 북단벽쪽 일부에 잔존하며 잔자갈을 깔아 설치.

하였다 유물은 곽내부의 북서쪽에서 도기장군 점 남단벽쪽에서 옹 점. 1 , 1

이 출토되었다 도면 도기장군은 한측면 일부만 잔존한다 유구의( 11-11). .

연대는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석곽묘는 세기 전엽에서 세기 중5 7

엽으로 석실묘는 세기 후엽에서 세기 전엽으로 추정되었다, 6 7 .

울산 연암동 산성36) ( 2004)蚐芄肫财蠒蕍究蚭

연암동 산성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124 .

은 호 건물지 근처 우물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1 1 ( 11-12).

높이의 석조 우물이다 서쪽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쪽에는3m . ,

반원형의 석렬이 있다 유물은 우물 내부의 점토층과 상부 반원형의 석. ,

렬 주변 우물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우물 상부에서 발견되었, .

으며 동체부 외면 전면에 호선형의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유구의 연, .

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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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약사동 북동 유적37) · ( · · 2013)諀莗賆 諀得襒 胞荃観

약사동 북동 유적은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번지에 위치한다 도기· 364 .

장군은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수혈식128 1 ( 12-1).

석곽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시상은. , .

자잘한 역석을 깔아 조성하였다 시상과 동단벽 사이에는 유물부장공간을.

두었다 도기장군은 석곽 내 퇴적토에서 수습되었으며 절반 정도만 잔존. ,

한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후반에서 세기 전반으. 5 6

로 추정되었다.

울산 복산동 손골 유적38) ( 2012)東苣肫肵蕍究蚭

복산동 손골 유적은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

군은 지구 호 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완형의 도기장23 1 ( 12-2).Ⅱ

군은 소성이 양호하여 전체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편평한 측면만 회황색,

을 띤다 구연은 짧게 외반하였다 동체 내면은 관찰이 어렵지만 요철이. .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경부 내면에 점토접합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격, .

자타날 후에 물손질 정면하였다.

울산 화산리 고분군 부산대학교 박물관39) ( 1983)

화산리 고분군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산리 산42, 42-2, 43

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호분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1 1 ( 12-3).

유구는 석실묘로 횡구식이었는지 횡혈식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유물은, .

교란부위와 주변에서 고배 점 대부장경호 점 도기장군 점 등이 출토2 , 2 , 1

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유구의 연대는. .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중엽에서 후엽으로 추정되었다6 .

합천 반계제 고분 국립진주박물관40) ( 1987)

반계제 고분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송림리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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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의 고분군이다 도기장군은 다 호분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A 2 ( 12-

유구는 주곽 부곽 호석을 갖춘 수혈식 석곽묘이다 주곽의 평면형4·5). , , .

태는 장방형이며 주위의 지면보다 약간 높게 조영한 반지상식이다 도기, .

장군은 주곽의 피장자 머리맡 쪽에서 출토되었다 점 모두 뚜껑만 온전. 2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파손되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유구의 구조와, .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초에서 세기 중엽으로 추정되었다6 6 .

산청 옥산리 유적 경상대학교 박물관41) ( 2013)

옥산리 유적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답626-15, 22, 648-3

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53 1 (

유구는 유실되어 양장벽의 최하단석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유물12-6). .

은 장경호와 연질의 도기장군이 각 점씩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완형으1 .

로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저부에는 약, . 0.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유구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6 .

진주 정촌 유적42) ( 2012)芓江肫财蠒蕍究蚭

정촌 유적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 예하리 산16-6, 157-1

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호 수혈주거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 71 1 (

면 유구는 평면형태 장방형의 수혈주거지로 내부에서 아궁이와12-7).

고래의 기초시설로 추정되는 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아궁이와 고래의.

구조물의 소토 범위 내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잔존한다.

창원 현동 유적43) ( 1990)訜蚖大谷 胚肵館

현동 유적은 대산 해발 의 경사도가 갑자기 완화되어 완경사를( 727m)

이루는 곳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토광묘와 석곽묘 패총 등이 확인되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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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기장군은 호 토광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도, 7 1 ( 12-8).

굴흔적이 역력하며 출토된 유물의 파손 또한 심한 상태였다 유물 배치는.

유구의 양 끝에 분포하며 토기류가 중앙부분으로 약간 몰려 있었다 유, .

물은 총 점의 토기와 가락바퀴 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자연유가8 1 .

부착되어 있으며 동체부에 줄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구연부에도 줄의, 2 . 1

돌대가 돌려져 있다 양측면은 둥근 점토판을 붙여 막은 후 여분의 점토.

를 깎아내어 각이 지도록 하였다 유구의 연대는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

하여 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다4 .

양산 신기동 건물지 센터44) ( 2006)慶南脊衚蕍究蚭 蔫艋肫财

신기동 건물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번지에 자리한다 도738-18 .

기장군은 지구 호 건물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6 1 ( 12-9).Ⅰ

정연한 형태나 구조가 확인되진 않았으나 초석과 기단으로 보이는 부속,

물들과 구상수혈 등 건물지와 관련된 요소들이 확인되어 건물지로 추정되

었다 유물은 인화문이 시문된 개 대부완 편구병 벼루와 도기 옹 호. , , , , ,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와 동체부가 정도 잔존한. 1/4

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었다. .

김해 봉황동 유적45) ( 2007)慶南考古谷蕍究荓

봉황동 유적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423-2 .

군은 호 우물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구는 다른 우물에27 1 ( 12-10).

비해 대형에 속하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우물 벽석의 최하단석, .

과 바닥에 놓인 판석 아래로 높이의 공간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기2m ,

존에 사용하던 우물의 흔적으로 판단되었다 즉 호 우물의 경우 기존. , 27

에 사용하던 우물을 폐기한 후 다시 중 상부만 재축조한 후 새롭게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우물의 내부에서는 도기장군 귀면와편 자기편 등이. , ,

출토되었으며 말의 견갑골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도기장군은 구연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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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도판 축척 부동< 8> 1( )

울릉도 천부리 고분 울진 덕천리 유적 상주 서원리 지사리 유적 상주 청리 유적1. 2. 3. · 4.
구미 도중리 유적 구미 봉산리 유적 대구 유천동 번지 유적5. 6. 2 7. 103
달성 성하리 유적 대동 달성 성하리 유적 삼한 영천 화남리 유적8. ( ) 9. ( ) 10.

포항 인덕동 유적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경주 금령총11. 1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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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도판 축척 부동< 9> 2( )

경주 금관총 경주 노서동 번지 유적 경주 천마총1~3. 4. 181-24 5~7.

왕경지구내 가스관매설지 유적 경주 신라왕경 유적 경주 황룡사지 경주 안압지8. 9~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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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10> 3

경주 재매정지 경주 천관사지 경주 손곡동 물천리 유적 경주 경마장 지구 유적1~2. 3. 4. · 5. C-Ⅰ

경주 방내리 고분군 경주 부지리 유적 경주 화곡리 유적6~8. 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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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11> 4

경주 노곡리 유적 청도 송읍리 유적 울산 하삼정 고분군 울산 양수정 유적1. 2. 3. 4.
울산 처용리 유적 울산 어음리 유적 울산 상천리 유적 울산 산하동 유적5. 6. 7. 8~11.

울산 연암동 산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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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12> 5

울산 약사동 북동 유적 울산 복산동 손골 유적 울산 화산리 고분군1. · 2. 3.
합천 반계제 고분군 산청 옥산리 유적 진주 정촌 유적 창원 현동 유적4~5. 6. 7. 8.

양산 신기동 건물지 김해 봉황동 유적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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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되었으며 네 면을 납작하게 눌러 마치 편병과 같이 제작하였다, .

강원 제주지역5. ·

인제 부평리 유적 국강고고학연구소1) ( 2016)

부평리 유적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번지에 자리한다 도기82-1 .

장군은 통일신라시대 호 주거지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유37 1 ( 13-1).

구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

내부시설은 구들과 출입구시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거지 바닥면에서.

도기장군 호 파수부 호 완 등잔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한 측, , , , .

면이 편평하며 동체부 중앙에 침선문이 확인된다 요도구를 사용하여 동, .

체는 횡방향으로 측면은 종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춘천 근화동 유적2) ( 2011)江蚖肫财蠒蕍究荓

근화동 유적은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번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철161-1 . ,

기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석군에서~ .

점이 출토되었다1 도면( 13-2) 유구는 다양한 크기의 석재가 채워져 형성되.

었으며 채워지는 과정에서 불을 피우거나 다수의 도기를 파쇄하는 등의 의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기장군을 비롯한 인화문 개 유개합 개. , ,

대부완 부가구연 장경호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석군 주, .

변에서 수습되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초에서. 7

세기 중반으로 추정되었다7 .

강릉 병산동 고분군3) ( 2003)江蚖肫财蠒蕍究荓

병산동 고분군은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산 번지에 위치한다 조사28-4 .

결과 삼국시대 신라의 봉토를 갖춘 석곽묘 석곽옹관묘 추정 제사유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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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호 석곽묘에서 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3 1 (

유구는 수혈식 석곽묘로 단만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특별한13-3). , 1~3 .

시상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할석을 이용하여 석곽을 축조하였다 유물은, .

단경호 심발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금동이식 쌍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 1 .

은 석곽의 동단벽쪽에서 구순부가 결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구의 연.

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이후로 추정되었다6 .

제주 용천동굴 국립경주박물관4) ( 2011)

용천동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번지에 위치1837-2

하는 세계자연유산이다 현재 발견된 출입구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상.

류 바닷가인 북쪽은 하류로 구분되는데 상류구역 개 지점과 하류구역, , 19

개 지점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들과 철기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토기는42 .

전 구간에 걸쳐 확인되는데 특히 하류 지점에서 밀집 분포1,470~1,340m

한다 도기장군은 총 점이 확인되었다 도면 용천동굴 출토 유. 6 ( 13-4~9).

물들의 편년은 대부분 세기 전후로 그 이전과 이후 시기의 유물들은 발8 ,

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굴의 출입이 일정기간 이루.

어진 후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폐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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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강원 제주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도판 축척 부동< 13> · ( )

인제 부평리 유적 춘천 근화동 유적 강릉 병산동 유적 제주 용천동굴1. 2. 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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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도기장군의 변천과 분포 양상.Ⅲ

제작기법 검토1.

장군의 제작기법은 기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형식분류의 기준으

로 삼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형식분류에 앞서 장군의 제작기법.

을 살펴본 연구를 검토하여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제작기법을 면밀히 검토한 연구는 일본 스에키 장군. (諥螔真
화성 가재리 유적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전기 도기장군 송윤정2001), (実

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검토한2012) ,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되 출토품. ,

에서 확인되는 제작과 관련된 흔적들을 함께 검토하여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체부 제작기법1)

장군은 동체부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동체부 일부가 뚫려 구연부가

접합된다 다시 말하자면 장군의 동체부는 그 상부가 열려 구연이 되는.

호와 달리 위 아래가 모두 막힌 형태로 제작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동체· .

부를 만들기 위한 제작기법은 동체부를 폐쇄하기 전 동체부가 열려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개구부 의 수에 따라서 개를 막을 경우는 일면( ) 1開口臠

폐쇄 개를 막을 경우는 양면폐쇄 로 구분할 수 있( ), 2 ( )螐聋诜莍 蓐聋诜莍

다 일면폐쇄의 제작기법은 호의 제작기법과 동일하게 바닥판을 놓고 그.

위에 동체부를 올려 상부가 열린 상태에서 이 열린 한 면 을 막는[ ]開口臠

것이다 양면폐쇄의 제작기법은 저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동체부를 올려.

관통하는 형태로 만든 다음 양쪽의 열린 면 을 막는 방법이다[ ] (開口臠 諥

송윤정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장군은 편평한 바2001; 2012).螔真実
닥판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기 때문에 바닥판을 놓는 일면폐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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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측면이 둥근 장군은 일면폐쇄법.

과 양면폐쇄법 모두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장,

군과 달리 동체부의 제작기법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보통 양측면의 형태.

가 같고 폐쇄부 마감법에도 차이가 없어 내부 관찰이 가능한 경우에만 동

체부의 제작기법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도기장군의 동체부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나주,

반남 고분군 신촌리 호분 기관 청주 오산리 유적 호 가마 경주 금령9 , 4 ,

총 출토품 등과 같이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도기장군이 출토되고 있어

일면폐쇄법으로 동체부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측면이 둥근.

형태인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 출토품의 내부를 살펴보면 한측면에는 기벽

을 조여 폐쇄한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만 다른 측면에는 폐쇄한 흔적,

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도 일면폐쇄법으.

로 동체부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면( 14).

도면 동체부 제작기법 일면폐쇄법 모습 임승덕< 14> - ( 2011)

한편 경주 금관총의 발굴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체를 먼저 원통형으, , “…

로 만든 다음 그 양단을 뚜껑으로 닫는 것처럼 합성한 것임을 파손 토기

를 통해 알게 되었다 고 기술되어 있다” (… 2011)國翰慶褳肫财蠒蕍究荓 .

이를 통해 양면폐쇄법으로도 동체부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 ,

대 도기장군은 바닥판을 놓고 그 위에 동체부를 올려 상부가 열린 상태에

서 이 열린 한 면 을 막는 일면폐쇄법과 저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開口臠

동체부를 올려 관통하는 형태로 만든 다음 양쪽의 열린 면 을 막[ ]開口臠

는 양면폐쇄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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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부 제작기법2)

장군은 형태적 특성상 반드시 폐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장군의,

폐쇄부 제작에는 두 가지 방법이 확인된다 하나는 점토띠를 점점 좁게.

말아가며 붙인 다음 타날하여 완전히 공간을 메우는 방법으로 조임 기법,

임승덕 회전조이기법 송윤정 이라 불린다( 2011), ( 2001, 2012) .諥螔真実
다른 하나는 원판을 덮고 접합 부위를 타날하는 방법으로 원판폐쇄법, (諥

송윤정 이라 불린다 고대 도기장군의 폐쇄부 제작기2001, 2012) .螔真実
법을 살펴보면 조임 기법과 원판폐쇄법이 모두 확인된다 홍성 남장리, .

유적 호 토광묘 출토품 살펴보면 조임 기법으로 메운 나선형의 흔적이2

뚜렷하게 확인된다 도면 반면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파손품에서( 15-1).

는 측면을 넓은 원판으로 덮어 메운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그러나( 15-2).

폐쇄부 제작기법 역시 동체부 제작기법과 마찬가지로 외면을 정면하기 때

문에 대부분은 제작흔이 내면에서처럼 강하게 남지 않으며 관찰하기 어렵

다 다만 조임 기법으로 폐쇄부를 메우는 경우에는 점토띠를 점점 좁게. ,

말아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견부와 저부가 곡선을 이루기 쉽다 반면.

원판폐쇄법으로 폐쇄부를 메우는 경우에는 원통형으로 기면을 쌓아 올린

다음 조이는 과정 없이 넓은 원판을 덮기 때문에 견부와 저부가 직선을

이루기 쉽다 따라서 내부 관찰이 어렵더라도 견부와 저부의 형태를 통해.

장군의 폐쇄부 제작기법을 어느 정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 폐쇄부 제작기법 홍성 남장리 호 토광묘 경주 금관총< 15> (1-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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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부 제작기법3)

동체부가 완성된 다음에는 동체부 중위에 구멍을 뚫어 구경부를 부착하

게 된다 구경부를 부착하는 방법은 절개면 위로 점토띠를 덧대어 쌓아.

올리는 일체성형법과 구경부를 별도로 만든 다음 절개면에 대고 붙이는

분할성형법이 알려져 있다 송윤정 고대 도기장군의 경우 대다수( 2011). ,

유물의 구경부 부근이 물손질 정면되어 있고 동체부와 분리된 느낌이 강

하게 확인된다 도면 또한 외면에 점토로 덧댄 흔적이 관찰된다 이러( 16). .

한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고대 도기장군에는 구경부 분할성형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구경부 제작기법 분할성형법 모습< 16> -

경주 부지리 호 석곽묘 경주 화곡리 구역 자연수로(1- 16 , 2- 2)Ⅱ

제작 과정 복원4)

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한 연구와 출토 자료에서 발견되는 흔적 등을

함께 검토하여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파악해보았다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도기장군은 일면폐쇄법과 양면폐쇄법으로 동체부를 제작하였

으며 조임 기법과 원판폐쇄법으로 열린 면을 메웠다 그리고 구경부를, .

별도로 만든 다음 절개면에 대고 붙이는 분할성형법으로 구경부가 부착되

었다 이를 토대로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해보도록 하겠다. .

제작 과정은 장군의 동체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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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의 경우 일면폐쇄법 또는 양면폐쇄법으로,

동체부가 제작되었다 일면폐쇄법은 호의 제작기법과 동일하게 바닥판을.

놓고 그 위에 동체부를 올린다 그리고 제작 시 폐쇄부의 열린 한 면을.

조임 기법 또는 원판폐쇄법으로 폐쇄한 후 타날하여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게 만든다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인 편평한 측면 역시 타날하.

여 둥글게 만든다 그 다음 동체부 중위에 구멍을 뚫고 별도로 만든 구경.

부를 부착하여 마무리한다 모두 단계의 공정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 4 .

한편, 임승덕 은 동체부 중위에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구경부를(2011)

부착할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손을 넣어 편평한 측면을 둥글게 타날한다

고 보았다 그러나 고대 도기장군의 경경 평균값은 로 손이 들어가. 7.4 ,㎝

기에 너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편평한 측면을 타날하여 둥글게.

만드는 과정은 구경부를 부착할 구멍을 뚫기 이전에 진행되었다고 판단된

다.

양면폐쇄법은 저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동체부를 올려 관통하는 형태로

동체부를 만든다 그리고 제작 시 폐쇄부의 열린 면을 조임 기법 또는 원.

판폐쇄법으로 폐쇄한 후 타날하여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게 만든

다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의 열린 면 역시 조임 기법 또는 원판폐쇄법으.

로 폐쇄한다 그 다음 동체부 중위에 구멍을 뚫고 별도로 만든 구경부를.

부착하여 마무리한다 마찬가지로 모두 단계의 공정으로 제작이 이루어. 4

진다.

그리고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도기장군의 경우 일면폐쇄법으로 제작

되었다 앞서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을 일면폐쇄법으로 제작하는 방법과.

같이 바닥판을 놓고 그 위에 동체부를 올린다 열린 한 면을 조임 기법.

또는 원판폐쇄법으로 폐쇄한 후 타날하여 원저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게

만든다 유공장군과 같이 양측면이 편평한 도기장군은 타날하는 과정 없.

이 열린 한 면을 원판으로 덮어 폐쇄한다 그리고 제작 시 저부인 편평한.

측면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동체부 중위에 구멍을 뚫어 별도로 만든 구경

부를 부착한다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의 형태를 조성하는 과정이 생략되.

기 때문에 모두 단계의 공정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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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 형식 분류2.

속성분류1)

고대 도기장군은 남한지역에서 현재까지 총 점이 출토되었다 남한164 .

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은 명회청색 연회색 회갈색 회색 회적색 회청, , , , ,

색 회흑색 흑청색 흑회색 등 회색계의 색조를 가진다 경도는 대부분, , , .

경질이다 유물은 점토띠를 쌓아 만들어 내면에 테쌓기흔과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외면에는 격자문 승문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타날 후 회. , , ,

전물손질하여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여러 가지 속성 중 동체부 형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작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동체부 형.

태의 변화는 제작 과정의 변화를 의미하며 시간성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시간성뿐만 아니라 지역성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 구경부 형태 제작기법과 관련된 견부와 저부 형태 경, ,

경의 너비는 유의미한 속성으로 판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고대 도기장.

군의 속성을 분류해보았다.

동체부 형태(1)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체부의 형태는 제작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은 일면폐쇄법이나 양면폐쇄법으로 제작되며. ,

모두 단계의 공정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 반면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4 . ,

는 도기장군은 일면폐쇄법으로 제작되며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의 형태,

를 조성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모두 단계의 공정으로 제작이 이3

루어진다 즉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도기장군이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 ,

군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제작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과 양측면 또는 한측면이 편평한

도기장군으로 동체부의 형태를 구분해보았다 양측면 또는 한측면이 편평.

한 도기장군은 다시 양측면 편편형과 한측면 편평형으로 구분이 가능하

다 양측면 편평형은 양측면 모두 편평하여 대칭을 이루며 유공장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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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한측면 편평형은 한측면이 편평하고 다른 측면이 둥글게 성.

형되어 비대칭을 이룬다 도면( 17).

속성

도면
양측면 둥근형

양측면 또는 한측면 편평형

양측면 편평형 한측면 편평형

도면

군산 산월리 호분2 나주 장등 호 수혈8
울산 복산동 손골

호묘3-23

도면 고대 도기장군의 동체부 형태 분류< 17>

구경부 형태(2)

장군의 구경부는 단경병과 같이 높이가 낮고 동체부에 비해 좁은 편이

다 이 때문에 횡병 또는 장병 이라 불린다 고대 도기장군의. ( ) ( ) .赻膁 蠃膁

구경부는 형태에 따라 자형 나팔형 반구형 매우 짧은 단경형으로 구C , , ,

분할 수 있다 자형은 경부에서 좁아졌다가 구연부에서 넓어지는 형태. C

로 자형으로 곡선을 그리며 벌어진다 나팔형은 자형과 같이 경부에서, C . C

좁아졌다가 구연부에서 넓어지는 형태이나 구경이 동최대경에 가깝게 벌,

어진다 주로 유공장군에서 확인된다 반구형은 구연부 부근에서 꺾어져. .

속성

도면
자형C 나팔형 반구형

매우 짧은

단경형

도면

군산 산월리

호분2

나주 장등 호8

수혈

인천 영흥도선

E4-E5

울산 복산동 손골

호묘3-23

도면 고대 도기장군의 구경부 형태 분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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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립하며 꺾이는 부분에 단이 확인된다 매우 짧은 단경형은 명칭 그대, .

로 구경부 높이가 정도로 매우 짧으며 직립하거나 살짝 외반하는2~3 ,㎝

형태가 확인된다 도면( 18).

견부와 저부 형태(2)

남한지역 출토 고대도기장군의 견부와 저부 형태는 곡선형과 직선형이

확인된다 곡선형은 견부와 저부가 둥근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전체적으. ,

로 원저단경호와 같은 형태를 띤다 직선형은 견부와 저부가 반듯한 직선.

을 그리는 것으로 원통을 눕힌 것과 같은 형태이다 곡선형에 비해 상대, .

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진다 도면( 19).

제작기법의 검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견부와 저부의 형태는 폐쇄부,

제작기법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조임 기법으로 폐쇄부를 메우는.

경우에는 견부와 저부가 곡선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원판폐쇄법,

으로 폐쇄부를 메우는 경우에는 견부와 저부가 직선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전. .

기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검토한 송윤정 의 연구에 따르면 견부와(2012) ,

저부가 반듯한 직선을 그리지만 조임 기법으로 폐쇄한 도기장군이 확인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견부와 저부의 형태는 폐쇄부 제작기법에 따라 달라.

질 가능성이 높지만 전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속성

도면
곡선형 직선형

도면

군산 산월리 호분2 경주 금관총

도면 고대 도기장군의 견부와 저부 형태 분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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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의 너비(4)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

군은 구경부를 별도로 만든

다음 절개면에 대고 붙이는

분할성형법으로 구경부가 부

착되었다 제작기법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경경의 너비를 좁

게 또는 넓게 조성했을 것으

로 판단되며 출토품에서도,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아

병의 목적에 충실한 형태와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어

오히려 호에 가까운 형태가

확인된다 경경과 동최대경의.

비율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보면 경경과 동최대경이 배 정도 차이 나, 3

는 것과 배 정도 차이 나는 것에 수치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

도면 이는 동최대경의 정도로 경경이 비교적 넓은 것과 동최대( 20). 1/3

경의 정도로 경경이 비교적 좁은 것이 주로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1/4 .

따라서 경경과 동최대경의 비율이 구분되는 를 기준으로 도면 과4 < 21>

같이 속성을 분류해보았다.

속성

도면
동최대경 경경/ 4 동최대경 경경/ 4

도면

군산 산월리 호분2 경주 방내리 호분21-Ⅲ

도면 고대 도기장군의 경경의 너비에 따른 분류< 21>

도면 동최대경 경경의 비율 히스토그램< 20> /

동최대경 경경의 비율/

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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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분류2)

앞에서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의 속성을 분류해보았다 이제 이.

를 조합하여 형식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제작기법의 변화와 밀접하여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동체

부의 형태를 대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양측면 둥근형을 형 양측면 편. A ,

평형을 형 한측면 편평형을 형으로 설정하였다B , C .

동체부 형태와 마찬가지로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

경부의 형태를 중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구경부가 곡선을 그리며 벌어.

지는 자형을 형 구경이 동최대경에 가깝게 벌어지는 나팔형을 형 구C a , b ,

연부 부근에서 꺾어져 직립하는 반구형을 형 높이가 정도로 매c , 2~3㎝

우 짧게 직립하거나 외반하는 매우 짧은 단경형을 형으로 설정하였다d .

다음으로 폐쇄부 제작기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조성되었던 것으로도 판단되는 견부와 저부 형태를 소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견부와 저부가 둥근 곡선을 그리는 곡선형을 가형 견. ,

부와 저부가 반듯한 직선을 그리는 직선형을 나형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경의 너비를 세부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경경과 동최대.

경의 비율이 이상인 것을 형 미만인 것을 형으로 설정하였다4 1 , 4 2 . 그

결과 도면 와 같이 모두 가지의 형식이 확인되었다, < 2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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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부
형태

구경부
형태

견부와
저부
형태

경경의
너비

형식 도면 유적명

양측면
둥근형
(A)

자형C
(a)

곡선형
가( )

동최대경
경경/ 4
(1)

가Aa 1
군산 산월리

호분2

동최대경
경경/ 4
(2)

가Aa 2
경주 방내리

호분21-Ⅲ

직선형
나( )

동최대경
경경/ 4
(2)

나Aa 2 경주 천마총

양측면
편평형
(B)

자형C
(a)

곡선형
가( )

동최대경
경경/ 4
(1)

가Ba 1
청주 오산리

호 가마-4Ⅰ

직선형
나( )

동최대경
경경/ 4
(2)

나Ba 2
창원 현동
호 토광묘7

나팔형
(b)

곡선형
가( )

동최대경
경경/ 4
(2)

가Bb 2
영암 만수리
호분 호2 1
옹관묘

한측면
편평형
(C)

자형C
(a)

곡선형
가( )

동최대경
경경/ 4
(1)

가Ca 1
나주 반남

신촌리 호분9
기관

직선형
나( )

동최대경
경경/ 4
(2)

나Ca 2
부여

능산리사지

반구형
(c)

곡선형
가( )

동최대경
경경/ 4
(1)

가Cc 1
함평 월계리

석계
호분90-4

직선형
나( )

동최대경
경경/ 4
(1)

나Cc 1
인천

영흥도선

E4-E5

매우
짧은
단경형
(d)

직선형
나( )

동최대경
경경/ 4
(1)

나Cd 1
울산 복산동

손골

호묘3-23

도면 고대 도기장군의 형식분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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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변천과 단계 설정3.

고대 도기장군은 현재까지 총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 자료들은 동체부164 ,

와 구경부의 형태에 따라 총 가지의 형식으로 분류되었다 이제 출토품에11 .

대한 보고자 또는 연구자의 추정 연대와 공반 출토된 유물 등을 검토하여 각

형식의 시기 분포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 형식Aa 1 은 서울 몽촌토성 호 저장공 풍납토성 호 주거지 호1·7 , 3 ·206

유구 우면동 유적 가 호 주거지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 호 수혈유, -4 , 269

구 안성 도기동 산 번지 유적 호 토광묘 서산 부장리 유적 호, 18 16 , -44Ⅰ

수혈, 언암리 낫머리 유적 다 호 묘 홍성 남장리 유적 호 토광묘 공-55 , 2 ,

주 산의리 고분군 호 석실묘 서천 봉선리 유적 충남역사 호19 , ( ) 3- 1Ⅰ

석실묘 봉선리 유적 충청 호 석곽묘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 트, ( ) 3-9 , 2ws

렌치 능산리사지 북편 중앙수로 군산 산월리 유적 호분 부안 죽막동, , 2 ,

제사유적 나 구2·3 , 전주 마전 유적 호분 호 석실묘3 1 , 완주 상운리 유적 라

호 분구묘 호 목관 다 호 분구묘 주구 임실 도인리 유적 호 기-3 4-1 · -1 , 1

타유구 고창 중월리 유적 호 구 달성 성하리 유적 호 석곽묘, 151 , 137-2

총 개소 유적의 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20 25 .

기장군은 몽촌토성 출토품으로 보고자는 년도 몽촌토성 발굴조사, 1988

시 출토된 모든 토기 개체들을 변천을 살펴보고 도기장군을 세기 중엽4

부터 세기 중엽으로 편년하였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다른 출토품5 ( 1988).

들은 대체로 세기 중엽에서 세기 후엽에 해당되는 연대로 보고되었다4 6 .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몽촌토성 호 저장공 우면동 유적 가 호 주거1·7 , -4

지 봉선리 유적 충청 호 석곽묘, ( ) 3-9 등의 출토품들은 대체로 동체부가

횡방향으로 긴 장타원형의 형태를 띤다 점차 산의리 고분군 호 석실. 19

묘 가탑리 백제유적 트렌치 등의 출토품 등과 같이 동최대경에 비, 2ws

해 동체고가 높아져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가장 늦은 시기의 도기.

장군은 가탑리 백제유적 트렌치 출토품으로 유적은 세기 후엽에2ws , 6

조성되어 세기 중엽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편년되었다 김성남 외7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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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식Aa 2 은 서울 몽촌토성 호 저장공 출토품만 해당된다4 . 주변 유구인

호 호 저장공에서 가1 ·7 Aa 1형식의 도기장군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세기 중4

엽부터 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서울대학교 박물관5 ( 1988).

나 형식Aa 2 은 영천 화남리 유적 호 석곽묘 경주 금관총 천마총 손곡131 , , ,

동 물천리 유적 호 석곽묘 경마장 유적 호 석실분 방내리 고분군· 1 , C- 15 ,Ⅰ

호 호 적석봉토분 울산 하삼정 고분군 호 석곽묘 약사동북동 유적21 ·44 , 51 , ·

호 석곽묘 화산리 고분군 호분 춘천 근화동 유적 석군 강릉 병산128 , 21 , ,

동 고분군 호분 제주 용천동굴 총 개소 유적의 점 출토품이 해당13 , 12 17

된다 이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금관총 출토품으로 적석목곽분. ,

편년에 대한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세기 후엽에 해당한5

蝌藤諊男
(1972)

藤袍责夫
(1979)

諀膃貳
(1992, 2000)

金龍茷
(1998)

腅袍克蒺
(2003)

翎豀芵
(2004)

金斗詡
(2007)

金東蜑
(2009)

4C
2/4

황남동
호 곽109 3·4

4C
3/4 황남동 호109

곽3·44C
4/4

황남동
호 곽109 3·4

황남동
호 곽109 3·4황남대총

남분

5C
1/4

황남동
호 곽109 3·4

황남동
호 곽109 3·4

5C
2/4

황남대총
남분

황남동
호 곽109 3·4

황남동
호 곽109 3·4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남분

5C
3/4

금관총
금령총

금관총
금령총
식리총
은령총
천마총

황남대총
남북분·
금관총

황남대총
북분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남분

5C
4/4

천마총 금관총
금관총
식리총

황남대총
북분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식리총

호우총

금관총
식리총

금관총

6C
1/4

호우총

금령총
천마총

금령총
호우총

금령총
금령총
천마총

천마총
금령총

금령총
식리총
천마총

은령총
호우총천마총

6C
2/4

호우총
호우총

은령총
호우총

은령총
호우총

표 연구자별 신라 적석목곽분의 편년안 비교< 2> ( 수정 후 인용2009 )金東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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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방내리 고분군 호( 2). 21 호·44 적석봉토분 역시 적석봉토분의 구조

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5 (

이 밖의 대부분 출토품이 세기 후엽에서 세기대에 해당되1996·1997). 5 7

는 연대로 보고되었다 가장 늦은 시기의 도기장군은 용천동굴 출토품으.

로 통일신라시대 토기들과 철기 유물들이 함께 확인되었다 용천동굴 출, .

토 유물들의 편년은 대부분 세기 전후이며 그 이전과 이후 시기의 유물8 ,

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동굴의 출입이 일정기간 이루.

어진 후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폐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경주박(

물관 따라서 나 형식은 세기 후엽에 등장하여 세기 전엽까2011). Aa 2 5 8

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형식Ba 1 은 청주 오산리 유적 호 가마 나주 영동리 고분군 호분-4 , 1 1Ⅰ

호 석실묘 총 개소 유적의 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오산리 유적 호 가2 2 . -4Ⅰ

마는 연소부 바닥에서 출토된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A.D.330)

를 고려하여 세기 중엽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최근 세기 전엽으로 보는4 , 5

견해가 제시되었다 서현주 는 오산리 유적 호 호 가마 출토품. (2018) 4 2→

과 광주 행암동 호 호 가마 출토품의 기종 종합이 상당히 비슷하므3 4·6→

로 시기 또한 비슷할 것이라 보았으며 특히 오산리 유적, -4Ⅰ 호 가마에

서 출토된 낮은 완과 단경소호 직구소호 통형에 가까운 기대는 영산강, ,

유역에서 기에 확인되는 토기들과 유사하여 세기 전엽일 것으로 보-2 5Ⅱ

았다 영동리 고분군 호분 호 석실묘 출토품은 공반하여 출토된 유공광. 1 1

구소호 병형토기 배부병의 편년을 고려하여 세기 전엽으로 추정되었다, , 6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따라서 가 형식( 2011). Ba 1 은 세기 전엽에 등장5

하여 세기 전엽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6 .

나 형식Ba 2 은 산청 옥산리 유적 호 석곽묘 창원 현동 유적 호 토광묘253 , 7

총 개소 유적의 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2 2 .

은 현동 유적 호 토광묘 출토품으로 유구는 토층 분석을 통해 목곽이 설치7 ,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고자는. 묘제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후4

반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가야 묘제에 관한 연1990).訜蚖大谷 胚肵館

구에 따르면 부곽이 없는 무부곽형 목곽묘는 목곽묘 쇠퇴기에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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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로 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박광춘 옥산리 유적 호 석곽묘5 ( 2000). 253

출토품은 가야의 석곽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세기 전반으로 추6

정되었다(경상대학교 박물관 2013) 따라서 나 형. Ba 2 식은 세기 전엽에 등5

장하여 세기 전엽까지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6 .

가 형식Bb 2 은 서울 풍납토성 호 유구 고창 봉덕 유적 가 구 광주 동206 , - 1,

림동 호 구 하남동 유적 호 구 산정동 유적 호 방형건물지 광주 선141 , 5 , 9 ,

암동 유적 호 구1-2 , 나주 장등 유적 호 수혈 영암 만수리 고분군 호분8 , 2

호 옹관묘 총 개소 유적의 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모두 동체부 중앙에 구1 8 8 .

멍이 뚫려 있는 유공장군이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만수리 고.

분군 호분 호 옹관묘 출토품이다 서현주 는 유공광구소호 형과2 1 . (2011) Aa

병행하며 출토품과 동체의 형태 문양 구성 크기에 있어서 가장, ON231 , ,陶蜲

비슷하기 때문에 유공장군 중 가장 이르다고 보았다 그 시기는 세기 전엽. 5

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유공장군은. , 동체부의 문양을 기준으로 하여 동체부

에 종방향의 돌대가 돌려지고 그 사이에 파상문이 시문된 것에서 점차 파

상문이 없는 것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종방향의 돌대가 돌려지고 그 사이.

에 점열문을 시문한 것이 등장한다 이러한 변천에 따르면 점열문이 시문.

된 봉덕 유적 가 구 출토품이 가장 늦은 시기의 도기장군으로 그 시기- 1 ,

는 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5 .

가 형식Ca 1 은 부여 궁남지 동서수로 나주 반남 고분군 신촌리 호분-1, 9Ⅱ

기관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지구 호 석곽묘 총 개소 유적의 점 출토품, 1 14 3 4

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신촌리 호분 기관 출토품. 9

으로 보고자는, 출토유물과 유구 간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세기 후엽에4

서 세기 전엽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신촌리5 ( 1988). 9國翰光褳胚肵館

호분은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지며 도기장군이 출토된 기관은 중심 옹,

관들과 떨어져 있고 방향도 사뭇 달라 늦은 시기인 상층의 옹관으로 판단

된다 오동선 은 상층의 옹관인 을관과 병관이 형식이며 세기. (2008) C , 5Ⅲ

후엽에서 세기 전엽에 을관이 조성된 후 병관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았6

다 궁남지 동서수로. 출토품 점은 완형이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형태-1 2Ⅱ

일 것으로 판단하고 형식을 분류하였다 도기장군은 모두 수로에서 출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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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수로의 직상층인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세기 전엽의 개원통보, 7 (開蚕讈

와 토기류가 확인되어 그 아래층인 수로의 존속기간은 세기 전엽에서) , 6 7膋

세기 전엽으로 추정되었다( 2001)國翰臋蔡肫财蠒蕍究荓 . 이를 종합하면,

가Ca 1형식은 세기 전엽에 등장하여 세기 전엽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6 7

된다.

나 형식Ca 2 은 포항 인덕동 유적 호 석곽묘 경주 금령총 부지리 유적11 , , 16

호 석곽묘 울산 산하동 유적 호 석실묘 합천 반계제 고분군 다 호분 총, C-7 , A

개소 유적의 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9 10 .

금령총 출토품들이다. 금령총은 적석목곽분 편년에 대한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경주 천마총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으며 세기, 5

후엽에서 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표 반계제 고분군 다 호분 출토품6 ( 2). A

들은 세기 전엽보다는 살짝 늦은 세기 전엽에서 중엽 사이로 추정되었6 6

다 국립진주박물관 가장 늦은 시기의 도기장군은 능산리사지 북편( 1987).

건물지 출토품으로 사찰의 창건 시기는 대략 세기 중엽이며 폐사 시기1 6 ,

에 대해서는 년 백제의 멸망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인660

식되어 왔다 그러나 호 건물지 등 사역 내에서 인화문토기가 발견되면. 3

서 존속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國翰夫蔡肫财蠒蕍究荓

김현정 은 능산리사지 출토 인화문토기에서 가장 많이 확인2008). (2002)

되는 이중원문의 종장연속문이 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 바 능산리사지7 ,

외곽건물지가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동헌 은 김현정 이 단일문으로 한 개씩 찍은 개별 밀(2008·2011) (2002)

집시문을 종장연속문으로 오인한 것이며 이렇게 단일문을 밀집 시문한,

인화문은 백제 멸망 직후에 유입된 인화문토기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년경부터 년경까지 지속된다고. 660 670

보았다 따라서 능산리사지는 백제 멸망 직후 짧은 기간 존속하였으며. ,

인화문토기가 발견되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북편건물지 에서 출토된 도기1

장군은 백제 멸망 직후인 세기 중엽 이후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7 .

가 형식Cc 1 은 함평 월계리 석계 고분군 호분만 해당된다 일찍이 서현90-4 .

주 에 의해 구경부의 형태가 병의 구경부와 가깝고 유구의 연대가 세(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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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로 편년되어 삼국시대 백제 도기장군의 가장 마지막 형태로 분류된 바

있다.

나 형식Cc 1 은 남양주 별내 유적 덕송리 호 주거지 인천 영흥도선 달1-1 3 , ,

성 성하리 유적 부석 왕경지구내 가스관 매설지 유적 신라왕경 유적 안압, , ,

지 재매정지 습지 체토장 청도 송읍리 유적 호 석실묘 제주 용천동굴 총, , 1 ,

개소 유적의 점 출토품이 해당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9 11 .

송읍리 유적 호 석실묘 출토품이다 동체부 외면에 조의 침선이 종방향1 . 2~3

으로 돌려져 있고 그 사이에 반원점문이 빼곡히 시문되어 있다 인화문에 대, .

한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전면에 원문류가 인화되는 시기는

대체로 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이동헌 윤상덕7 ( 2008·2011; 2010·2014).

다른 출토품들은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세기대에 해당되는8

연대로 보고되었으며 대체로 외면에 종방향의 침선이 돌려져 있고 다른,

형식들에 비해 다양한 크기가 확인된다 가장 늦은 시기의 도기장군은 영.

흥도선 출토품으로 발굴 당시 고려시대의 배로 추정되었으나 선체 구조,

연구와 연대 측정 내부에서 출수된 유물의 분석 결과 세기에서 세기대, 8 9

로 추정되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윤용혁( 2012, 2015).

나 형식Cd 1 은 강화 옥림리 유적 호 토광묘 익산 미륵사지 호 건물4-4 , 12

지 울릉도 천부리 고분 호분 울진 덕천리 유적 구역 토광묘 경주, 2 , C 1-1,

화곡리 자연수로 자연수로 울산 복산동 손골 유적 호 묘 총 개소 유1, -23 6Ⅱ

적의 점 출토품이 해당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천부리 고6 .

분 호분 출토품으로 대부완 인화문 병 주름무늬병 편구병이 공반 출토되2 , , , ,

어 통일신라시대 말기에서 고려시대 초기로 추정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

고부 2008). 이후 순화원보 년 가 공반되어 연대를 추( , 990~994 )菣财蚕膋

정할 수 있는 미륵사지 호 건물지 출토품이 확인된다12 (國翰夫蔡肫财蠒

그리고 점차 수량이 감소하여 세기부터는 도기장군이1996). 11蕍究荓

확인되지 않다가 고려시대인 세기 후엽부터 파손되어 구경부의 형태만12

형 매우 짧은 단경형 으로d ( ) 분류되는 도기장군이 토광묘의 부장품으로 확

인되기 시작한다 완형으로 발견되는 것은 세기 후엽에서 세기로 편. 13 14

년되는 복손동 손골 유적 호 묘 옥림리 유적 호 토광묘 출토품이-23 , 4-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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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나 형식의 도기장군이 지속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선행Cd 1 .

연구 최남미 를 통해 세기부터는 분청사기장군 또는 백자장군이( 2014) 15

제작되기 시작하며 자기장군의 측면이나 저부에 굽이 달린 새로운 형태,

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시기 분포를 토대로 단계를 구분하여 보면 모두 단, 3

계가 상정된다 도면 단계는 도입기로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의 형( 23). ,Ⅰ

태를 조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복잡한 형 양측면 둥A (

근형 의 도기장군이 가장 먼저 확인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편평한 측면) .

을 그대로 내버려두어 제작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형 양측면 편평형 의B ( )

도기장군이 등장한다 시기적으로 보아 형의 도기장군은 양측면이 대칭. B

을 이루는 형 도기장군의 특징을 따르되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것으A ,

로 판단된다 형이 등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와 단. B -1 -2Ⅰ Ⅰ

계로 구분된다.

단계는 성행기로 형과 형의 도기장군의 이어지면서 양측면이 대, A B ,Ⅱ

칭을 이루는 특징을 따르지 않고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형 한측면 편C (

평형 의 도기장군이 제작 사용되기 시작한다 다양한 형태의 도기장군이) · .

공존하며 병의 구경부인 형 반구형 의 구경부가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 c ( )

으로 단계와 단계로 구분된다 형의 도기장군은 단계에-1 -2 . B -1Ⅱ Ⅱ Ⅱ

소멸한다.

연대

형식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가Aa 1

가Aa 2

나Aa 2

가Ba 1

나Ba 2

가Bb 2

가Ca 1

나Ca 2

가Cc 1

나Cc 1

나Cd 1

단계 -1Ⅰ -2Ⅰ -1Ⅱ -2Ⅱ -1Ⅲ -2Ⅲ

도면 고대 도기장군의 형식별 시기 분포< 23>



- 79 -

도면 고대 도기장군의 형식변천 도면< 24> ( S=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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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쇠퇴기로 더 이상 형의 도기장군이 나타나지 않으며 형의, A CⅢ

도기장군만 제작 사용된다 또한 견부와 저부 형태 나형 직선형 과 동최대· . ( )

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형만 확인된다 점차 수량이 감소하여 세기부1 . 11

터는 확인되지 않다가 고려시대인 세기 후엽부터 다시 제작 사용, 12~13 ·

된다 새로운 구경부 형태인 형 매우 짧은 단경형 이 등장하는 시점을. d ( )

기준으로 하여 다시 단계와 단계로 구분된다-1 -2 .Ⅲ Ⅲ

국가 지역별 분포 양상4. ·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의 시기 분포와 단계를 살펴보면 국가지역별, ·

로 형식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삼국이 통일되기.

이전의 국가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량이 한 점만 확인되는· . Aa

가 형식과 가 형식의 도기장군을 제외하였다 삼국시대 백제 권역인2 Cc 1 . 서울·

경기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에서는 가, , Aa 형식 가 형식 가 형식1 , Ba 1 , Bb 2 ,

가 형식의 도기장군이 분포한다Ca 1 . 서울 경기지역과 충청지역 중심으로 분·

포하다가 점차 충청남부지역과 전라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이는 백,

제의 웅진 사비천도의 결과로 판단된다· . 반면 삼국시대 신라가야 권역인·

경상지역 강원제주지역에서는, · 나Aa 2형식 나 형식 나 형식의 도기장, Ba 2 , Ca 2

군이 분포한다 도면( 25).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국가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견부와 저부 형태 가형 곡선형 의 도기장군만 확인되는 반면( ) ,

신라 가야 권역에서는 견부와 저부 형태 나형 직선형 의 도기장군만 확인· ( )

된다 즉 백제에서는 원저단경호와 같이 둥근 형태의 도기장군을 신라. , , ·

가야에서는 원통형에 가까운 형태의 도기장군을 제작 사용하였다 이러한· .

차이는 신라 가야의 도기장군이 백제의 도기장군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제·

작기법이 단순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견부.

와 저부의 형태는 폐쇄부 제작기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백제의 도,

기장군은 제작 시 폐쇄부인 측면을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점점 좁게

말아가는 조임 기법으로 폐쇄하여 제작 시 측면인 견부와 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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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고대 도기장군 형식별 분포양상 삼국시대<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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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곡선을 띄게 된다 하지만 신라 가야의 도기장군은 원통형으로 기면을. ·

쌓아 올린 다음 조이는 과정 없이 넓은 원판을 덮어 폐쇄했기

때문에 제작 시 측면인 견부와 저부가 직선을 띄게 된다 일례로 신라 가. ·

야의 이른 시기 도기장군을 살펴보면 원판폐쇄법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

인된다 이후 원판폐쇄법으로 폐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형태가 지속되어.

신라 가야 권역에서는 저부과 견부가 직선을 띄는 도기장군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경경과 동최대경의 비율이 이상인4 1

형이 신라 가야 권역에서는 미만인 형이 주로 확인된다 이는 경경의, · 4 2 .

너비가 백제와 신라 가야의 도기장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유용함을 시사·

한다 즉 백제에서는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아 병에 가까운 형태인. ,

반면 신라와 가야에서는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어 호에 가까운 형태,

를 띤다 이러한 형태적 차이는 뚜껑의 사용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도기장군에 도제 뚜껑이 덮여져 출토된 예는 나주 반남 고분군 신촌.

리 호분 기관 출토품 경주 금령총 출토품 점 관총 출토품 점 천마9 , 9 , 2 ,

총 출토품 점 합천 반계제 다 호분 출토품 점이다 도면 대체로9 , A 2 ( 26).

신라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도기장군에 뚜껑이 덮여져 있으며 이 뚜껑,

들의 드림부는 모두 복 자형( )膛 7)이다 특히 천마총 출토품 점의 뚜껑들. 10

은 공반 출토된 단경호의 뚜껑들과 비슷한 형태와 크기를 보인다 이를.

도면 고대 도기장군 뚜껑 사용례< 26>

나주 반남 신촌리 호분 기관 경주 금령총 경주 금관총 경주 천마총 합천 반계제 다 호분1. 9 2. 3. 4. 5. A

7) 윤상덕 은 신라 토기의 뚜껑을 드림부가 구연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2001)

태인 복 자형 구연부 바깥쪽으로 덮이는 형태인 입 자형으로 구분하였( ) , ( )膛 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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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신라 적석목곽분 조성 단계에는 단경호의 복자형 뚜껑이 도기장군과

조합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경이 넓은 도기장군이 제작되고 이후 도기류,

뚜껑이 제작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형태가 지속되어 신라 권역에서는 동최

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은 도기장군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

반계제 고분군 다 호분 출토품들은 측면 중 제작 시 폐쇄부가 조악하게A

마감된 부분에서 금령총 출토품과 매우 유사한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금령총 출토품의 영향을 받아 가야권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금령총 출토품과 달리 입 자형 뚜껑이 사용되었다 이는 뚜. ( ) .螤

껑을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백제 권역에서는 신라 가야와 달리 도기장군에 도제 뚜껑을 사용하지. ·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일하게 도제 뚜껑이 덮여져 출토된 신촌리. 9

호분 기관 도기장군 역시 구경부와 꼭 맞지 않은 뚜껑이다 백제에서는.

도제 뚜껑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병의 목적에 충실하게 경경이 좁은 도기

장군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 출토품의.

경우 구경부에 돌이 얹어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백제에,

서는 돌이나 지푸라기로 구멍을 막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형의 도기장군이 제작 사용되다A ·

차례로 형과 형의 도기장군이 등장한다 그러나 신라 가야 권역에서는B C . ·

형과 형의 도기장군이 동시기에 등장하며 백제와 달리 형의 도기장A C , C

군이 다수 제작 사용되었다 이는 백제의 도기장군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제작 과정이 단순한 형태를 주로 제작하면,

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주로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

부와 같이 둥글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

사용되었다 반면 신라 가야 권역에서는 주로 견부와 저부가 원통형을 눕. ·

힌 것 같이 직선을 그리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은 형태의 도기장군

이 제작 사용되었다 그리고 제작 과정이 단순화된 형의 도기장군은 대· . C

부분 신라 가야에서 제작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 . Ca 2

형식의 능산리사지 북편건물지 출토품은1 견부와 저부가 원통형을 눕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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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이 직선을 띄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어 신라 도기장군의 특,

징을 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능산리사지 호 건물지 등 사역 내에서. 3

인화문토기가 발견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북편건물지 출토품은 폐사 시1

점에 유입된 신라의 도기장군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공장군으로 분류되는 가 형, Bb 2 식의 도기장군은 영산강유역에서

발견된다 백제 중심 지역와 떨어진 영산강유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점으.

로 미루어 보아 백제 중심 지역에서 제작 사용되던 가 형식의 도기장· Aa 1

군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영산.

강유역에서 제작 사용되던 유공광구소호의 용도가 합쳐지면서 동체부 중·

앙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판단된다 서현주 이와 동체부 형태가 유( 2011).

사한 가 형식의 도기장군은 오산리 유적 호 가마에서 출토되었는데Ba 1 -4 ,Ⅰ

유공장군과 달리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다 또한. 동최대경이

비교적 넓은 편이며 구경부의 형태는 오히려, 가 형식의 도기장군과 유Aa 1

사하다 즉 가 형식. , Aa 1 에 가 형Bb 2 식이 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백제 중심 지역인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서 유행하던 가 형식· · Aa 1

과 영산강유역에서 유행하던 가 형Bb 2 식이 조합되어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구경부 형태가 다른 도기장군이 영산강유역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작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형의 도기장군이 소멸되는 과· . B

정에서 영동리 고분군 호분 호 석실묘 출토품과 같이 단을 쌓아 올린1 1

듯 조성하여 외면을 구획한 이질적인 형태의 도기장군이 나타나기도 한

다.

마찬가지로 가 형Bb 2 식의 도기장군과 동체부 형태가 유사한 나 형식Ba 2

의 도기장군은 삼국시대 가야 권역에서 확인된다 나 형식의 도기장군이. Ba 2

출토된 옥산리 유적에서 영산강유역과 관련된 대부단경호 장경소호 광구, ,

소호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서현주 영산강유역에서 출토되는( 2012),

유공장군의 영향으로 가야 권역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

작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동 유적 호 토광묘 출토품의 경우 왜계유물7 ,

인 하지키 가 함께 출토되어 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讀艗器

수 있다( 1990).訜蚖大谷 胚肵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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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이 통일되어 국가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시점부터는 통일신라시

대 도성인 경주지역과 제주도, 울릉도 경상북도 울진 인천 섬업벌 지역 등, ,

외곽의 해안지역에서 나 형식Cc 1 과 나 형식의 도기장군Cd 1 이 확인된다 도면(

이러한 현상은 도기장군의 기능 변화와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27).

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장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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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고대 도기장군 형식별 분포양상 통일신라 고려시대<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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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도기장군의 기원과 사용.Ⅳ

도기장군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근래까지 사용되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소멸하지 않고 확인된다 그.

러나 어디서 기원하였는지 제작기법이 단순하지 않고 기형상 보관이 어,

려운데도 왜 사용되었는지 등의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도.

기장군이 나타나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국과 일본의 관련 연구를 검토하,

여 한반도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도기장군의 기원을 살펴보고 출,

토 유구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문제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기원1.

한반도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도기장군 기원은 일찍이 일본 학자

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년과 년에 발간된 경주 금관총 발. 1924 1928

굴조사 보고서 경주 금관총과 그 유보 에는 장( ) ,慶褳金冠誵 其蛿膋と『 』

군의 기원에 관한 우메하라 스에지 의 견해가 실려 있다 그는( ) .耭蚖耖謐

중국에서 술과 장을 담는데 사용되고 구연부가 작고 동체부가 큰 부‘ ( )’臓

와 부의 흉노어인 복닉 이 장군과 같은 계통이며 기형은 멧돼지‘ ’ ‘ ( )’ ,膞匿

가죽으로 만든 액체를 집어넣는 기물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기존 일본 학

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죽주머니는 아시아 동북부의.

우랄 알타이민족이 발달시킨 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國翰慶褳肫财蠒蕍究

2011).荓

일본 학자들이 중국에서 부라고 불리는 그릇을 장군의 기원으로 본 이‘ ’

유는 서청고감, ( )苣詿古鑑『 』8)에서 장군과 유사한 형태의 청동기를 부‘ ’

로 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면 청나라에서는 장군과 같은 형태의( 28).

그릇을 부라고 칭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나라 건륭황제 가‘ ’ , ( )乾隆赜裇

8) 청조내부소장 의 고기 를 도설 한 책으로 건륭( ) ( ) ( ) , ( )詿裧內府荓蟿 古器 圖茢 乾隆

년 양시정 등이 편찬하였다14 ( ) .蓙营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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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시 를 남긴 장군과 같은 형태의 도기 역시 부라고 칭해졌다( ) ‘ ’蓮裑营

도면 또한 고도부가( 29). < ( )>古陶臓歌 9)라는 다른 어제시에서도 새알과

같이 둥글고 동체 중앙에 구연부가 있는 도기를 부라고 칭한 것이 확인‘ ’

된다 즉 세기 중국에서는 장군과 같은 형태의 그릇을 부라 칭하고. 18 ‘ ’

있었으며 일본 학자들은 이에 따라 부를 우리나라 장군의 기원이라 본, ‘ ’

것이다 최남미 그러나 부는 설문해자 에 따르면 술( 2014). ‘ ’ ( )茢肫豻螳『 』

을 담는 그릇이며 진나라 때에는 타악기로 사용되었던 기물이다, 10) 또한.

고대 부의 모습은 장군과 매우 다르다 도면 청나라 때 구연부가 작( 30).

고 동체부가 큰 형태를 부라고 통칭하면서 장군과 같은 형태의 기물이‘ ’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죽주머니 형태를 본 따 장군의 독특한.

기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간접적인 영향에 그칠 뿐 한반,

도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도기장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장군과 같은 형태의 고대 중국 기물로는 견형호 가 있다 견형호( ) .賊壶
는 재질적으로나 기형적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고대 도기장군과 매우

유사하다 견형호는 누에고치와 같이 사방이 둥근 형태이며 오리알을 닮. ,

9) 蓮裑营觛 蝊觛 卷芓葟螐 卵其賊口蠇膠 膠 口送德能諚 裃 譭古興今『 』 ， 。椭
荱 坎錅 蛙胞 虑臓鼓臓跢 膛 苻賨肖 读 讀 老年雖蝋聼 蛾， 。 ， 。 ，既济 浑仑 寿
金苳 褾藛 鏟酟敦霂谨 膘 徒 癸袌及襧菍 陶虚谮 觧其餐 萈 蟑襍 腆。 ， 。 ，滨 浆 来
膟。

10) 茢肫豻螳 臓 藮器 荓蝋茻襍 覵蝸 襺蝋 歌『 』 ， ， ， 。浆

도면< 30>

춘추시대 동욕부( 蘾臓,
1997)褾豸胚肵

도면< 29>

건륭황제 어제시가 적힌

도기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

도면< 28>

서청고감 주소부(褯『 』

)荥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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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압단호 로도 불린다 도면 주로( ) ( 31).蛋壶
중국 전국 진 한나라 때 확인되며 당나라 청~ · ,

백유약자기에서도 확인된다 도( 2014).翪孔书
기로 제작된 것은 지금까지 여 점이 발견200

되었다 대체로 무덤에서 출토되며 소량이지. ,

만 우물 저장공과 같은 유구에서도 발견된다, .

견형호의 형태는 저부에 굽이 없는 것 제 류( 1 )

과 굽이 있는 것 제 류 으로 구분된다 저부에( 2 ) .

굽이 없는 것은 다시 구연부가 좁은 것 형(A )

과 구연부가 넓은 것 형 으로 분류되며 굽이 있는 것은 뚜껑이 없는 것(B ) ,

형 과 뚜껑이 있는 것 형 으로 분류된다 도면 가장 먼저 출현한(C ) (D ) ( 32).

견형호는 저부에 굽이 없는 것이며 굽이 있는 것이 조금 늦게 출현한다, .

관중지구 산시 성 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으며 이어 그 주위로 확산( ( ) ) ,茬苣

도면 양저평< 32> ( 詠膯杨 의 견형호 형식분류2000)

도면 중국의< 31>

견형호( )( 2007)賊 蘝江讟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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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진나라의 국 출정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무덤에 부6 .

장되었던 물품은 주로 도례기 나 청동기였으며 일상용기는 소량( ) ,陶禮器

이 부장되었다 견형호는 일찍이 일상용기로 부장되었는데 점차 사회 변. ,

천으로 인한 문화 융합에 따라 도례기 조합의 하나로 변화하였다 채색견.

형호의 출현이 이러한 예기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0).詠膯杨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출현하는 도기장군은 가 형식의 백제 도기장Aa 1

군으로 이 형식은 견형호의 형식분류에 따르면 제 류 형과 유사하다, 1 A .

저부에 굽이 없으며 구경부가 경부에서 좁아졌다가 구연부에서 넓어지는,

형태이다 또한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며 동최대.

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편이다 특히 형태나 크기로 보아 이른 시기의 것.

과 유사한데 견형호가 일상용기에서 점차 도례기로 변화한 것을 고려하,

면 백제에서는 예기로 제작 사용된 형태보다는 일상용기로 제작 사용된· ·

형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신라와 일본에 백제의 도기장군이 전해진 것

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라에서는 백제의 도기장군을 모방하.

는 과정에서 나Aa 형식 나 형식 나 형식의 도기장군이 제작2 , Ba 2 , Ca 2 사용되·

었다 일본에서는 백제의 장군과 같은 형태의 그릇을 횡병 으로 부. ( )赻膁

르며 세기대에 출현한다 세기 중심으로 존재하는, 6 ( 1981). 6~7角詐苗袂

기종이긴 하지만 호쿠리쿠 지방 도야마 이시가와 후쿠이 니가타, ( , · · ·脮羲襽脙

의 현의 총칭 에서는 세기 이후에도 존재하며 세기 후엽에서 세기4 ) 8 , 8 9

전엽의 호쿠리쿠 동부 지역에서는 중 소형 저장용 토기를 구성하는 주요·

도면 일본의 횡병< 33> ( )( 1981)赻膁 角詐苗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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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의 하나로 대량생산되는 가마가 확인된다 일본에서( 2001).諥螔真実
발견된 도기장군을 살펴보면 대체로 동체부의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

의 저부처럼 둥글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편으로 앞서 살펴본,

백제 도기장군의 특징과 같다 즉 일본의 횡병 역시 백제 도기장군의 영. ,

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33).

또한 일본에서는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유공장군 가(Bb 2형식 의 도기)

장군 도 확인된다 그동안 유공장군의 출현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 . 기

노시타 와타루 는 한반도 출토 유공장군이 형식적으로 이르( 2003)職谨亘

지 않으며 출토자료가 적기 때문에 일본 스에키 특유의 기형이 역수입되,

어 모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공장군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백제. ,

중심 지역에서 제작 사용되던 가 형식의 도기장군을 단순하게 모방하· Aa 1

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일본이 영산강유역보다 먼저 유공장군을 제.

작하였다면 영산강유역에서 유공장군이 확인되는 세기 전엽 이전에 동5

체부를 완전히 폐쇄한 다음 횡방향으로 돌려 구연부를 뚫는 장군의 독특

한 제작기법이 일본에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장군의 독, . ,

특한 제작기법이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백제의 영향으로 제작 사용된 영산강유역의 유공장군이 일본에 영향을 끼·

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2.

한반도 남한지역 고대 도기장군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견형호는

군사용 수통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능한 한 횡방향으로 넓혀 용.

적을 늘렸으며 구연부를 좁게 해 물이나 술이 넘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동시에 사방이 둥글다보니 회전력이 증가되어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에 편리하였다 또한 전쟁 중에는 견형호를 땅속에 묻어 먼 곳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데 사용하였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견형호는 군사가.

물이나 술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를 쏟아 버리고 적을 탐지하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후 액체를 담는 일상생활용기로서 부장( 2016).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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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가 점차 도례기와 한 조를 이루며 부장되는 것으로 변하였다 채색견.

형호의 출현은 이러한 예기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장( 2000).詠膯杨
사마왕퇴 호묘에서 출토된 자형 백화 에 그려진 견형( ) 1 T ( )蠃艡翸蘌讉 腂画
호를 살펴보면 죽은 자에게 올린 제기 중 하나로 표현되어 있다 도, ( ) (裍器

면 이를 통해 견형호가 일상생활용기이지만 부장품뿐만 아니라 제기34).

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남미( 2014).

도면 장사마왕퇴 호묘 출토 자형 백화 속 견형호 최남미 수정후 인용< 34> 1 T ( 2014 )

그렇다면 한반도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도기장군은 어떠한 목적

으로 사용되었을까 우선 중국의 견형호가 액체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

으며 한반도에서 근대까지 똥 오줌 거름 등의 액체류를 나르는데 사용, , ,

되었기 때문에 액체를 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도기장군이 출토.

된 유구의 성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능은 국가별로 사뭇 달랐던 것으,

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백제 도기장군 중 는 생활유구에서. 59.3% , 33.3%

는 매장유구 는 제사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신라 도기장군은, 7.4% . 92.3%

가 매장유구에서 가 생활유구에서 출토되었다, 7.7% .

백제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 운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

군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의 견형호와 같이 일상용기로서 무덤에 부장되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풍납토성 호 유구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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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사시설에서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제

기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운반은 끈이나 지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의 일상생활모습을,

재현한 신라 토우에서 이러한 모습이 확인된

다 도면 는 장군 또는 봇짐과 같은 형. < 35>

태의 물건을 끈으로 엮어 짊어진 사람의 형상

이 표현되어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경기( 2009).

도 수원시 일왕면에서 수습된 도기장군의 견

부에 끈을 엮어 메기 좋은 귀가 부착되어 있

는 점으로 보아 신라 토우의 모습과 같이 장

군을 운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또( 36).

한 비교적 근래까지도 지푸라기로 입구를 막

은 목기장군을 지게에 얹어 운반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지게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을 가능

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도기장군이 발견되는 유적이 서울 몽,

촌토성 풍납토성 서산 부장리 유적 부여 궁, , ,

남지 능산리사지 부안 죽막동 제사 유적 등, ,

과 같은 중요 유적과 유구임을 고려하면 호,

나 옹과 같은 기종에 담긴 액체보다 특별한 액체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도기장군은 구연부를 좁게 해 액체가 넘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으며 사람이 끈이나 지게를 이용하여 운반하기에 적합한 형태이,

다 후대의 문헌에도 강심수 를 한강에서 운반하는데 사용되었다. ( )江葖莤

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제사에 사용되는 물이나 술을 포함하는,

특별한 액체를 멀리서부터 운반해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반면 신라에서는 무덤에 부장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을 사용하였다 특히.

신라를 대표하는 적석목곽분 중 하나인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도기장군

도면 장군 또는 봇짐을< 35>

진 형상의 신라 토우

국립중앙박물관( 2009)

도면 견부에 귀가< 36>

달린 도기장군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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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액체류가 아닌 난각 이 담( )卵殼

겨져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신라에,

서는 도기장군을 액체를 저장 운반·

하는 목적보다 처음부터 부장하는

음식을 담는 용기 즉 제기로 사용,

된 듯하다 도면( 37).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는

생활유구에서 도기장군이 출토된

다 이는 고신라의 도기장군과 다.

르게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 운·

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이 사용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부터 제주도. , 울릉도 경상북도 울,

진 인천 섬업벌 지역 등과 같은, 외곽의 해안지역에서 도기장군이 확인된

다 외곽지역 특히 물자를 운반하다 좌초된 것으로 판단되는 영흥도선에. ,

서 도기장군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도기장군이 더 이상 제기가

아닌 백제와 같이 액체를 저장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

다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는 고신라와 달리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

아지는데 운반 시 액체가 넘쳐흐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유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사카와 다쿠미 가 저술한 조선도자명고( ) (詓詐巧 裧茗陶螽聐『

에 보면 장군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대형은 물과 소변을) , ,考 』

소형은 술과 장을 담아두었다고 기술되어있다 즉 장군은 크기에 따라. ,

용도가 달랐다 크기에 따른 용도의 분화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다양한 크기의 도기장군이 제,

작되기 때문이다 대구 유천동 번지 유적 호 주거지 왕경지구내. 103 E-3 ,

가스관 매설지 유적 울릉도 천부리 고분군 호분 출토품 등과 같이 유공, 2

장군만큼 작은 크기의 도기장군과 달성 성하리 유적 부석 인천 영흥도선,

출토품 등과 같이 이전 시기의 도기장군보다 큰 도기장군이 확인된다.

크기가 다양해지고 이전 시기만큼 중요 유적과 유구에서 출토되지 않는

도면 경주 천마총 출토< 37>

도기장군과 내부 난각의 모습

( 1974)肫财公膊臠 肫财蠒管翓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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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부터 제사에 사용되는 물이나 술을 포함하는,

특별한 액체가 아닌 다른 액체도 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크기.

의 분화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세종실록 에 보면 명나라. ( )荃褒葒錄『 』

사신에게 바칠 대 중 소의 백자장군을 잘 구어 올리라는 기록이 등장한ㆍ ㆍ

다11) 이 사료를 통해 조선시대에도 장군의 크기가 구분이 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후엽부터 점차 수량이 감소하다가 세기부터는 도기장11

군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도기병이 제.

작 사용되고 고려시대에는 청자로 만들어진 병이 등장하면서 장군의 쓰· ,

임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다 세기 후엽부터 도기. 12

장군이 다시 토광묘의 부장품으로 발견되며 이러한 양상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또한 매장시설뿐만 아니라 가마 수혈유구 건물지 우물 등에. , , ,

서도 출토되고 있어 일상용기로 사용된 듯하다 자기장군의 연구 성과 최. (

남미 에 따르면 세기에 들어서는 자기장군이 제작되기 시작하는2014) , 15

데 각종 문헌기록과 내부의 기름성분 분석을 통해 장군이 술 외에도 진,

유 강심수 를 저장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제사용 의례( ), ( ) · , ·観蛥 江葖莤

용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도에는 도기장군과 자기장군.

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기장군의 수요 계층이 주로. ,

양반층 이상이었을 것을 고려하면 똥 오줌 거름 등의 액체류를 나르는, ,

데 사용된 장군은 도기장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27 7 2 15 ,荃褒葒錄 卷 年 蚰 螔 蜩肃裨 褤臀代蔀金霳肪蒃虚艈葆 蜎膺蘇『 』

“ , ” “ ” “ ,褂覐脙肫及艡器覿貗 蛞茾覄 霳肪蘇 艡器莡幾谩 貔膺蘇 莡謡肚茾覄 蕇薿

, , , .”葖蝋蛈 葟譄荓虑 耮譄大襦荐藹各螐 大襦荐鞺葥各薺及大襦荐蟴膩葟艃可蒺

, “ , ”.衑覄廣褳聹艈 覿貗大襦荐腅螽蟴膩葟艃 袲草腋褂蝋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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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Ⅴ

도기장군은 시대별로 도기를 집성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연

구되었기 때문에 변천이나 기원 사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또한 중 근세 자료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다보니 다른. · ,

재질과 시대 도기장군의 원형인 고대 도기장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고대 도기장군은 장군의 기원과 사용문제를 풀어낼 열.

쇠이며 목기 자기장군 또는 중 근세 도기장군의 계통과 변천을 알아내기, · ·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남한지역 출.

토 고대 도기장군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고대는 마땅히 도기장군이 등. ‘ ’

장하는 삼국시대부터 대체로 고대의 하한인 통일신라시대까지로 한정해야

하나 조선시대에 자기장군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고대의 도기장군이 이어,

졌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려시대 도기장군도 살펴보았다 지역적 범위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남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점의 도. 164

기장군이 집성되었으며 출토품을 토대로 도기장군의 형식을 분류해보았,

다.

형식분류에 앞서 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한 연구와 출토 자료에서 발,

견되는 흔적 등을 함께 검토하여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기

법을 파악해보았다 고대 도기장군은 일면폐쇄법과 양면폐쇄법으로 동체.

부를 제작하였으며 조임 기법과 원판폐쇄법으로 열린 면을 메웠다 그리, .

고 구경부를 별도로 만든 다음 절개면에 대고 붙이는 분할성형법으로 구

경부가 부착되었다 제작 과정은 장군의 동체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는데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은 단계의 공정이 이루어졌으며 편평한4 ,

측면이 확인되는 도기장군은 단계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제작 과정에 따3 .

라 달라지는 동체부 형태는 시간성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속성

으로 분류하였다 구경부 형태 견부와 저부 형태 동최대경과 경경의 비. , ,

율도 함께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합하여 모두 가지의 형식으로 분. 11

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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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출토품에 대한 보고자 또는 연구자의 추정연대와 공반 출토된

유물 등을 검토하여 각 형식의 시기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 이를 토대

로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의 변천을 총 단계로 구분하였다 단3 . Ⅰ

계는 도입기로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의 형태를 조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복잡한 형 양측면 둥근형 의 도기장군이 가장 먼저A ( )

확인된다 그 다음 편평한 측면을 그대로 내버려두어 제작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형 양측면 편평형 의 도기장군이 등장한다 시기적으로 보아 형B ( ) . B

의 도기장군은 양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형 도기장군의 특징을 따르되A ,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는 성행기로 형과 형. , A BⅡ

이 이어지면서 양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특징을 따르지 않고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형 한측면 편평형 의 도기장군이 제작 사용되어 다양한 형태C ( ) ·

의 도기장군이 공존하게 된다 단계는 쇠퇴기로 더 이상 형의 도기장. , AⅢ

군이 나타나지 않으며 형의 도기장군만 제작 사용된다 또한 견부와 저C · .

부 형태 나형 직선형 과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형만 확인된다( ) 1 .

그리고 국가지역별로 형식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주로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 사용되었다 반면· .

신라 가야 권역에서는 주로 견부와 저부가 원통형을 눕힌 것 같이 직선을·

그리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 사용되었·

다 이러한 차이는 신라 가야의 도기장군이 백제의 도기장군을 모방하는. ·

과정에서 제작기법이 단순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였으며 형의, C

도기장군이 대부분 신라 가야에서 제작 사용된 것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

보았다 한편 유공장군으로 분류되는 가. , Bb 2형식의 도기장군은 영산강유

역에서 발견되는데 백제 중심 지역에서 제작 사용되던 가 형식의 도기, · Aa 1

장군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가Bb 2형식이 가 형식Aa 1 과 조합되거나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어 동체부 중,

앙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구경부 형태가 다른 가Ba 1형식과 나Ba 2형식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의 변천과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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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일 먼저 출현하는 도기장군은 가 형식의 백제 도기장군임을 알Aa 1

수 있었다 이 형식의 도기장군은 중국의 견형호 제 류 형의 이른 시기. 1 A

것과 유사한데 견형호가 일상용기에서 점차 도례기로 변화한 것을 고려,

하면 백제에서는 예기로 제작 사용된 형태보다는 일상용기로 제작 사용된· ·

형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견된 도기장군을.

살펴보면 대체로 동체부의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부처럼 둥글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편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백제 도기장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에서는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유공장군 가(Bb 2형식의 도기장군 도 확인되는데 백제에서 도기장군을 제작) , ·

사용하고 있던 영산강유역과 달리 일본에서는 형태를 모방할 대상이 존재하

지 않았다 따라서. 백제의 영향으로 제작 사용된 영산강유역의 유공장군이·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견형호가 액체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한반도,

에서 근대까지 똥 오줌 거름 등의 액체류를 나르는데 사용되었으므로, ,

고대 도기장군도 액체를 담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출토 유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백제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 운반하는 목·

적으로 도기장군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중요 유적과 유.

구에서 출토되며 운반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므로 제사에 사용되는 물이나,

술을 포함하는 특별한 액체를 멀리서부터 운반해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

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 신라에서는 액체를 저장 운반하는 목적보다 부장. ·

하는 음식을 담는 용기 즉 제기로 판단하였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들, .

어서는 고신라의 도기장군과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 운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이 사용되었다 크기가 다양해지고 이전 시기만큼 중요.

유적과 유구에서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특별한 액체가 아닌

다른 액체도 담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일신라시대 후엽부터는 다른.

형태 재질의 병이 제작 사용되면서 장군의 쓰임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 .

그러다 세기 후엽부터 도기장군이 다시 토광묘의 부장품으로 발견되기12

시작하며 이러한 양상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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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 far,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has been either involv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studying pottery or limited to data from the middle and the modern

age. As a result, very little has been done to study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ancient, the origin of other materials and age. Thus, not only was it studied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ancient excavated in SouthKorea, but attempted to

classify the type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mong the timing, national and regional.

After examined both the restoration of a process manufactured and the traces found

in the data, it was found that the process made shapes of the body various.

According to the process, the shapes have been classified asa main feature as well

as considered to reflect the time including the moth, shoulder, base and the

proportion of the diameter of neck and body. It was then grouped together into 11

different formats, looked at the timing distributed of eachtype.

As a result, it has had the three stages of the transformationof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ancient. Stage I is an introduction: the A-type(both sides

rounded) is the first to be identified. Followed by the B-type(both sides flattened)

that simplified the process. Stage II is a prevalence, with the A-type and B-type, and

the C-type(one-side flattened) being produced and used without conform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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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metrical characteristics of both sides, thereby co-existing various types of pottery.

Stage is a decline, no more the A-type and only the C-type is produced and

used.

And we could see that the formats were divided by country and region. In the

Baekje region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 rounded sholer and base

including narrow-necked pottery barrel-shaped vessel wascreated and used. On the

other hand, in Silla and Gaya region during same days, a flattened sholer and base

가including broad-necked pottery barrel-shaped vessel was.Meanwhile, the Bb 2-type

가was found in Yeongsan River basin, and it was judged the Bb 2-type, which was

produced and used in the central region of Baekje, created ina simple process to

가imitate the Aa 1-type.

가The first appeared in the Korea has been the Aa 1-type of Baekje pottery

general, which has been similar to China's Jianxinghu earlyage of the I-A typ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Jianxinghu has gradually changed from a daily container

to a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it is believed that Baekje adopted the form used

and manufactured as a daily container. If you look at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in Japan, it was influenced by Baekje's.

Finally,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excavation site, Baekje mainly used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for storing and transporting liquids in daily life, while

Silla used the container for burial food as sacrificial rites. It was also estimated that

special liquids (in it) rather than jar and dlong potwere found in important historical

sites. Unlike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the ancient Silla kingdom, it was

made not for using important historical site but storing andtransporting liquids in

daily life with the various sizes, containing liquids in daily other than that such as

alcohol in the Unified Silla Period. As bottles of differentshapes and materials

would be produced and used in the later part of the Unified Silla Period, reduced

using of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In the latter part of the 12th century,

however, tomb began to be found again, and this aspects continued until the Joseon

Dynasty.

Keyword Barrel-shaped Vessel, Pottery Barrel-shaped Vessel, Ancient, Three

Kingdoms Period, Unified Silla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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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유적명 유구 도면
번호 형식

제원

기고 구경 경경 동최대경

1 양주 옥정동 유적 호 주거지2-31 72-151 - (20.2) -　 -　 (12.6)

2 강화 옥림리 유적 호 토광묘4-4 173-690 나Cd 1 16.6 5.2 4.7 20.5　

3 남양주 별내유적
덕송리 호 주거지1-1 3 87-234 나Cc 1 25.6　 6.8 4.9　 26.7

화접리 호 건물지6-61 525-530 - -　 - -　 -　

4 서울 몽촌토성

호 저장공1 38-2 가Aa 1 25.2 11.1 7.5 34.5

호 저장공4 86-3 가Aa 2 25.2 1C.6 8.7 28.8

호 저장공4 86-2 - - - 10 32

호 저장공7 86-1 가Aa 1 26.5 12.7 8 39.6

5 서울 풍납토성

차 호 주거지11 -3 p55-202 가Aa 1 29.8 14.1 9 38.4

차 호 유구17 -206 34-211 가Aa 1 28.1 12.5 7.7 34.7

차 호 유구17 -206 34-212 가Bb 2 18.4 9.4 3.8 15

6 서울 우면동 유적 가 호 주거지-4 24-41 가Aa 1 22 11.7 8.5 38

7 인천 영흥도선
E4-E5 영흥-3 나Cc 1 28.1 7.0 5.7 33.3　

E4 영흥-4 나Cc 1 27.3　 8.4 6.6 34.0

8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 호 수혈유구269 365-5 가Aa 1 19.9 8.6 6.5 29.6

9 용인 마북동 번지 유적502-35 호 주거지6 26-55 - (14.5) - - (6.6)

10 용인 어비리 유적 호 가마-3-5Ⅰ 60-375 - -　 6.5 6　 -　

11 용인 죽전리 호 요지1 죽전리 호 요지1 도판)10-6-1 - -　 -　 -　 -　

12 용인 할미산성
남동회절부 Tr.1 17-30 - - - - -

남서회절부 Tr.2 33-89 - - - - -

13 이천 갈산동 유적 호 수혈1-20 154 - 27.6　 8.7 6.8 -　

표 남한지역 출토 고대도기장군 속성표 단위< 3>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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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성 도기동 산 번지 유적19 호 토광묘16 57-2 가Aa 1 19.0 7.8 5.7 24.3

15 충주 호암동 유적 호 토광묘2-16 80-1 - 15.1　 6.2 5.3 -

16 충주 수룡리 산막골유적 가 호 도기가마 폐기장-1 18-1 - - 11.6 7.7　 -　

17 진천 구암리 사장골유적 호 도기가마5-3 54-8 - - -　 2.4　 17.6　

18 청주 창리 유적 호 건물지1 53-3 - - - - 51.9

19 청주 오산리 유적 호 가마-4Ⅰ 31 가Ba 1 21.1 8.7 4.7 20.5

20 서산 부장리 유적 호 수혈-44Ⅰ 134-3 가Aa 1 20.7 - - 32.3

21 서산 언암리 낫머리 유적 다 호묘-55 248-1 가Aa 1 28 13.2 8.5 39.5

22 홍성 남장리 유적 호 토광묘2 80-234 가Aa 1 27.5 12 8.5 36.1

23 천안 두정동 유적 호 주거지2 8-2 - - - - 18.5

24 공주 산의리 고분 호 석실묘19 186-1 가Aa 1 26.6 8.1 5.8 26.4

25 서천 봉선리 유적 충남역사( ) 호 석실묘3- 1Ⅰ 271-1 가Aa 1 26.2 9.8 7.1 38.4

26 서천 봉선리 유적 충청( ) 호 석곽묘3-9 74-1 가Aa 1 - - - -

27 부여 쌍북리 현내들 북포 유적· 호 수혈유구-2Ⅱ 47-3 - - 4.4 - -

28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 2ws Tr. 68-1 가Aa 1 29.5 11.3 8.9 36.4

29 부여 궁남지 동서수로 -1Ⅱ
11-1 가Ca 1 - - 4.0 17.9

11-2 가(Ca 1) 26.3 8.7 5.7 26.7

30 부여 능산리사지
북편건물지1 26-1 나Ca 2 20.9 8.7 6.7 20.9

북편 중앙수로 119-1 가Aa 1 - 9.8 7.5 36.0

31 부여 구아리 유적361 수혈 46-11 - - -　 -　 -　

32 계룡 입암리 반촌말 유적 호 석곽시설2 32-1 - -　 7.6　 6.0　 -　

33 익산 미륵사지 호 건물지12 - 나Cd 1 18.7 7.8 6.2 26.8

34 익산 모현동 가유적2 내장지구 호 수혈유구2-11 90-24 - - 8.0 7.9 -

35 군산 산월리 유적 호분2 31-89 가Aa 1 25.0 11.8 7.6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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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가Aa 1 28.3 9.9 6.7 37.9

36 김제 연정동 유적 연정동 수혈유구 154-238 - - - 4.4 24.5

37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나 구2 34-4 가Aa 1 24.5 12.0 8 32.0

나 구3 34-5 가Aa 1 22.0 11.4 6.9 27.9

38 전주 마전 유적 호분 호 석실묘3 1 69-112 가Aa 1 19.5 9.0 6 24

39 전주 찰방 유적 호 원형 수혈유구8 17-24 - - - - -

40 전주 원만성 유적 호 원형 수혈유구1 277-438 - - - - -

41 완주 상운리 유적
라 호 분구묘 호 목관묘-3 4 102-317 가Aa 1 24.7 13.6 9.2 38.7

다 호 분구묘 주구-1 172-522 가Aa 1 22.9 9.3 6.7 29.7

42 임실 도인리 유적 호 기타유구1 84-2-05 가Aa 1 - - - 25.8

43 고창 중월리 고분군 호 구151 19 가Aa 1 - - - 46.4

44 고창 봉덕 유적 가 구- 1 32-112 가Bb 2 15.3 - 3.9 13.4

45 광주 동림동 유적

호 구151 258-2224 - - 6.4 5.6 -

호 구60 120-268 - - - - -

호 남서구101 215-1710 - - - - -

호 구141 253-2132 - - - 4.4 13.3

46 광주 하남동 유적 호 구5 6-1 가Bb 2 14.3 9.4 3.1 10.0

47 광주 산정동 유적 호 방형 건물지9 298-311 가Bb 2 13.5 - 4.1 11.5

48 광주 향등 유적 호 주거지6 140-69 - - - - -

49 광주 선암동 유적 호 구1-2 571-331 - -　 - -　 -　

50 함평 월계리 셕계고분군 호분90-4 13-7 가Cc 1 21.5 6.5 4.4 26.5

51 나주 반남 고분군 신촌리 호분 기관9 32-4 가Ca 1 24.2 8.5 6.3 26.8

52 나주 영동리 고분군 호분 호 석실묘1 1 24-3 가Ba 1 17.3 6.8 3.8 17.5

53 나주 장등 유적 호 수혈유구8 301-982 가Bb 2 - - 3.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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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암 만수리 고분군 호분 호 옹관묘2 1 12-3 가Bb 2 15.3 - 3.4 13.4

55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호 석곽묘1-14 54-84 가Ca 1 22.4 9.6 5.9 29.2

56 해남 용두리 고분 고분 24-93 - - - - -

57 울릉도 천부리 고분군 호분2 - 나Cd 1 12.3 4.2 3.9 16.4

58 울진 덕천리 유적 구역 토광묘C 1-1 11-1 나Cd 1 18.7　 6.5 4.6　 21.9　

59 상주 서원리 지사리 유적· 나 호 석곽묘-3 17-5 나Ca 2 14.2 5.8 4.2 15

60 상주 청리 유적 가구역 호 석실분H- 7 16-9 나Ca 2 19.7 5.9 4.5 18

61 구미 도중리 유적 호 건물지19-A-5 361-2 - -　 8.8 6.6 -　

62 구미 봉산리 유적2 퇴적층 133-4 - -　 8.9 6.2 -　

63 대구 유천동 유적103 호 주거지E-3 113-279 나Ca 2 9.3　 4.7　 3.0　 9.3　

64 달성 성하리 유적 대동( ) 호분137-2 52-1531 가Aa 1 17.1 6.5 4.6 18.9

65 달성 성하리 유적 삼한( ) 부석 84-121 나Cc 1 27.6 8.8　 7.6　 35.8　

66 영천 화남리 유적 호 석곽묘131 469-2068 나Aa 2 22 10.9 8.4 26.8

67 포항 인덕동 유적 호 석곽묘11 74-2 나Ca 2 18.9 12.9 7.9 27.1

68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호 수혈A-16-4 163-555 - 20.3　 10.5　 6.8　 24.0

호 수혈A-32 219-798 - -　 12.21　 8.7　 -　

69 경주 금령총 적석목곽분 74-2,3 나Ca 2 14.7　 10.0　 7.9　 14.5　

70 경주 금관총 적석목곽분

5-2 나Aa 2 19.7 10.8 7.8 30.3

5-3 나Aa 2 20.6 10.6 8.1 25.1

5-1 나Aa 2 22.3 11.8 9.1 27.5

71 경주 노서동 번지 유적181-24 호건물지3 TR3 23-106 - - - - -　

72 경주 천마총 적석목곽분
128-12 나Aa 2 14.2 8.5 6.3 19.5

128-13 나Aa 2 12.1 5.7 4.3 16.5

73 왕경지구내 가스관매설지 유적 Tr. 84 나Cc 1 15.5 4.9 2.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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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경주 신라왕경 유적
제 가옥8 64-634 - - - - -

- - 나Cc 1 - - - -

75 경주 황룡사지 - - - 16.9 - 4.9 -

76 경주 안압지 - 도판)83 나Cc 1 - - - -

77 경주 재매정지
호 우물5 79 - - - 6.5 -

습지체토장 170 나Cc 1 21.8 6.2 4.6 -
78 경주 천관사지 구역 호 건물지D 1 157 - - - 3.3 -

79 경주 손곡동 물천리 유적· 호 석곽묘1 26-5 나Aa 2 20.7 11.7 7.4 24.9

80 경주 경마장 지구 유적C-Ⅰ 호 석실분1-15 16-7 나Aa 2 26 15 9.9 30

81 경주 방내리 고분군

호 적석봉토분21 30 나Aa 2 20 11.6 9.2 28

호 적석봉토분44 97-3 나Aa 2 20.3 12 8.6 26.6

호 적석봉토분44 97-4 나Aa 2 20.5 11.4 8 26.9

82 경주 부지리 유적 호 석곽묘16 39-156 나Ca 2 20 12.1 9 19.3

83 경주 화곡리 유적

자연수로 층- 1 B Pit 9Ⅰ
318 - - 8.2 6.5 -

318 나Cd 1 12.1 4.2 3.2 17.2

자연수로 층- 1 D Pit 9Ⅰ 444 - - 9.0 7.4 -

자연수로 층- 2 A Pit 10Ⅱ 304 - - 8.7 8.3 -

자연수로 층- 2 A Pit 12Ⅱ 317 - - 11.5 9.8 -

84 경주 노곡리 유적 구상유구1- 25-42 - - - 4.4 -

85 청도 송읍리 유적 호 석실묘1 64-6 나Cc 1 11.6 4 2.9 13.8

86 울산 하삼정 고분군 호 석곽묘51 127-1 나Aa 2 19.3 11.1 9.2 30.5

87 울산 양수정 유적 호 건물지2 12-3 - - - 4.5 18.3

88 울산 처용리 유적 나 호 목곽묘-22 34-12 - - 10.3 8.4 26.5

89 울산 어음리 유적 적석유구 16-1 - -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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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울산 상천리 유적 호 수혈10 21-8 - -　 -　 -　 -　

91 울산 산하동 유적

호 석실묘C-7 160 나Ca 2 24.5 11 9.2 33.8

호 석실묘C-8 173 - - - - 31

호 석실묘C-9 179 - - 14 11 -

호 석곽묘C-124 43 - - - 7.7 21.8

92 울산 연암동 산성 우물 상부 30-226 - -　 -　 -　 -　

93 울산 약사동 북동 유적· 호 석곽묘128 304-1526 나Aa 2 20 10 7.2 26.8

94 울산 복산동 손골유적 호묘-23Ⅱ 480-502 나Cd 1 18.9 5.1 4.1 24.1

95 울산 화산리 고분군 호분21 45-1 나Aa 2 - - - -

96 합천 반계제 고분군 다 호분A
87-1 나Ca 2 20.5 9.4 8 23.5
87-2 나Ca 2 20.2 9.7 8.1 22.8

97 산청 옥산리 유적 호분253 115-495 나Ba 2 12.3 5.5 3.3 12.5

98 진주 정촌 유적 호 수혈주거지71 103-7 - - 10.3 8.4 -

99 창원 현동 유적 호 토광묘7 - 나Ba 2 10.4 4.7 2.9 9.6

100 양산 신기동 건물지 호 건물지-6Ⅰ 26-10 - - 9.3 8.2 -

101 김해 봉황동 유적 호 정27 173 - - - - 22.8

102 인제 부평리 유적 호 주거지37 286 - - - 5.7 23.0

103 춘천 근화동 유적 석군 413-1081 나Aa 2 26.7 13.2 9.7 24.9

104 강릉 병산동 고분군 호 석곽묘13 50-2 나Aa 2 - - 4.7 17.1

105 제주 용천동굴 ·

도판)34 나Cc 1 - - - -

도판)33 나Aa 2 - - - -

도판)32 나Cc 1 - - - -

도판)35 - - - - -

도판)33 - - - - -
도판)3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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